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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온 이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어 기도하며 청

지기 사명을 바로 감당하게 하

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

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

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스몰그룹닷컴, 성경적 상담학자 래리 크랩과 댄 알렌더의 

격려 통한 영적성장원리 소개

사랑에 근거한 동기로 상대 필요 정확히 분별하는 지혜 있어야 

경고, 꾸짖음, 교정, 가르침, 설명, 공감, 반성, 노출...방법 다양

일단 소그룹의 목적을 이해하면 답이 보인다. 소그룹이 유익한 자리가 되려면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배워야 한다. 교회는 원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평

강과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함으로써, 이들을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공동체이다. 이 일에 모든 사람이 기여할 수 있

는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상대방이 점점 더 거룩해지도록 세심하게 선택한 말로 

상대방을 격려하는 일이다.

말에는 위력이 있다. 야고보는 우리 혀가 몸에서 지극히 작은 기관이지만, 인간

의 전 존재의 향방을 결정하는 위력이 있다고 말한다(약 3:5-6). 이는 또한 서로 사

랑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뿌리를 둔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첫째로 더디게 말을 한다. 사람이 듣는 속도는 말하는 속도보다 세 배나 빠르다

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생각한다. 그 결과 사연을 충분히 이해하기도 전에 어설픈 대답을 할 경우가 종종 

있다. 더디 말하라.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여유를 가져야 한다.

둘째로 당신이 하는 말에 민감해져야 한다.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성품과 그

가 처한 환경에 적절한 말로 응수해야 한다.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훈련과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를 향

상시키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을 던져보라. “이 사람을 보듬어주는 데 가

장 좋은 말은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

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9면으로 계속>

오랫동안 동일한 멤버들과 소그룹을 하다보면 소그룹의 기반이 돼야하는 말

씀의 진리보다 관계 그 자체가 구심점이 된다. 멤버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

하고 사이좋게 보일지라도 이러한 소그룹에는 커다란 위험요소가 내포돼 있다. 

사람들이 말씀보다 관계를 우선하면 분열과 피상적인 태도가 조장되고, 하나님

의 말씀보다 인간의 체험이 소그룹의 기준이 되어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다투

게 된다.

또한 다른 분류의 소그룹이 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확실하게 정립된 신

앙고백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그룹이다. 이런 소그룹에 속한 크리스천들은 나름대

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확신은 자기만족

이 되고, 교리의 정통성은 교조적 전통주의로 전략하곤 한다. 이러한 소그룹은 결

국 성장이 더디고 전도의 열매가 없는 체질로 굳어진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든, 소그룹이든, 기도모임이든 그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 모

인 멤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

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장이 돼야만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안의 각종 모임은 목적을 잃어 갈등의 온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

한 소그룹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격려다.

따뜻한 격려 한마디, 공동체 살린다!

사이버 해킹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는 결

코 불필요한 기우가 아니다. 그만큼 사이버 

보안에 정통한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오래

된 두려움이다. 약1년 전 마이클 헤이든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해킹에 관한 강

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1945년 8월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생각하면 된다. 해킹은 

이전에 사용된 적 없는 완전히 새롭고 전례 

없이 강력한 무기다.”

현재 우리의 삶은 컴퓨터로 제어되는 아

주 복잡한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 

컴퓨터는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그 네트워

크는 지구상의 수십억 개 기기와 연결된다. 

슈퍼컴퓨터, 랩톱, 휴대전화, 센서, 기계, 항

공기, 기차, 자동차, MRI, DVR, 그리고 무

기와도 당연히 연결된다. 복잡한 시스템은 

현 시대의 바탕을 이룬다.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지구는 70억 인구를 지탱할 수 없

다. 날이 갈수록 우리에겐 이런 시스템이 

더 많이 필요하다.

사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그런 시스템

을 망가뜨리거나 장악하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시나리오는 숱하다. 악당이 금융 시스

템을 마비시켜 세계적인 공황을 일으킨다. 

전력망을 망가뜨리고 댐의 수문을 열어젖

힌다. 요즘은 농기계도 고도로 네트워크화 

됐다. 추수기에 모든 콤바인을 못쓰게 만들

면 식량 공급이 어떻게 될까? 
<3면으로 계속>

사이버전쟁, 인류 종말 부를 수 있다!
뉴스위크, ‘소니영화사 해킹은 사이버전쟁의 서곡’경고

모든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사이버 공격이 핵폭탄과 같은 위력 

최근 세계 각국에서 해킹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사이

버전쟁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64년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는 ‘걱

정을 떨치고 폭탄을 사랑하게 된 사연’이라는 부제를 달고 개봉됐

다. 당시 원자폭탄에 대한 불안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다. 우리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신기술이 현대의 삶을 끝낼 수 있다는 역설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았다.

지금은 핵폭탄보다는 사이버 공격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느낄 이

유가 충분하다.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소니 영화사 해킹은 앞으로 

닥칠 재앙에 비하면 아주 부드러운 서곡에 불과하다. 얼마 전엔 우

크라이나의 해킹 단체가 독일 정부의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다. 더욱 

정교하고 위험해지는 이런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른다. 바로 그런 사이버 공격이 네트워크로 긴밀히 연결된 현 시대

의 ‘원자폭탄’인 셈이다. 다가오는 재난이며 다시는 병에 도로 넣어 

가둘 수 없는 괴물 요정이다. 사이버 공격은 핵무기만큼 파괴적이거

나 끔찍하지 않아 보이지만 세계가 두려움에 떨 가공할 무기가 되는 

건 시간문제다.

따라서 ‘뉴스위크’는 소니 영화사 해킹으로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는 사이버 공격이 바로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는 

서곡에 불과하다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Sony Was Just the 

Beginning).

최근 세계 각국에서 해킹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사이버전쟁이 현실화되는 것

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도 
IS세력 확장되고 있다!

2면

시라큐스한인교회 유스 4명 
마틴루터킹상 수상

16면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이진희 목사

8면

창조과학 칼럼
정우성 박사(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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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카메룬과 차드, 니

제르 땅 일부를 포함한 지역에 고

대 이슬람 ‘칼리프’ 국가 재건을 

선포한 이래 보코하람은 나이지

리아 영토의 20%에 가까운 면적

을 점령했다. 대부분은 보코하람

이 뿌리를 두고 있는 보르노 주에 

속하는데, 보르노 주의 27개 지역

정부 중 14곳을 손에 넣었다. 이 

도시들은 모두 니제르, 차드, 카

메룬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코하람은 현재 아다마와 주

와 요베 주 일부를 포함해 모두 

25개의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나이지리아 언론

은 보코하람이 2만㎢에 해당하는 

영역을 차지했다고 보도하는데, 

이스라엘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 

전문가들은 18개월 전만 해도 보

코하람의 전투대원이 4000-5000

명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하지

만 인근 국가들에서 돈을 주고 대

원모집에 나서, 현재 세력이 얼마

나 불어났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다.

보코하람은 2002-2003년 카리

스마 넘치는 젊은 이슬람 성직자 

모하메드 유수프의 추종세력이 

보르노 주의 주도 마이두구리 외

곽지역에 모여들며 형성됐다. 유

수프는 ‘코란을 엄격하게 근본주

의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또 나이지리아가 영국 

식민지 시절 서구의 영향을 받았

다고 비판했다. 그와 추종세력은 

직선제에 반대하고 서구식 복장

도 거부했다. 스스로 외부 사회로

부터 격리되는 것을 선택하며 지

상에 ‘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

다. 궁극적 목표는 나이지리아에

서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른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이었다.

나이지리아 주재 미국대사를 

두 번 지낸 존 캠벨은 2011년 외

교전문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

서 “보코하람을 조직화된 테러단

체 또는 전통적 의미의 반군으로 

보는 것은 오류”라면서, 보코하람

이라는 이름은 경찰과 언론만 부

르는 명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의 정식 명칭은 ‘예언자의 가르침

과 지하드를 선전하는 (수니파) 

집단’이다. 하지만 보코하람이라

는 속칭으로 더 널리 알려졌다. 

보코하람은 ‘서구식 교육은 죄악’

이라는 뜻이며, 배타적 근본

주의 종교세력인 이들의 속성

을 잘 나타낸다.

지난해 7월 셰카우는 이슬

람국가(IS)의 지도자 아부바

크르 바그다디와 알카에다의 

지도자 아이만 자와히리, 탈

레반의 지도자 무함마드 오마

르 등에게 메시지를 보내 연

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후에

도 셰카우가 바그다디를 찬양

하는 등 보코하람은 이슬람국

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프리카, 유라시아 전문가 제이

컵 젠은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

은 보코하람이 산악지대에 머무

르며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전투 

방식을 버리고 이슬람국가처럼 

영역을 넓혀나가기 시작한 시점

과 같다”고 말한다. 그는 강대국

들에 둘러싸인 이슬람국가와 달

리 약체국들을 이웃으로 둔 보코

하람이 오히려 이슬람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해갈 가

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코하람이 폭력적 테러집단으

로 탈바꿈한 분기점은 2009년이

었다. 당시 유수프의 처형으로 이

어진 나이지리아 군경과 보코하

람의 마이두구리 시가전이 어떻

게 촉발됐는지는 불분명하다. 많

은 외신들은 경찰이 오토바이 헬

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수프 추종세력 10여명을 처형

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고 보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보코하람이 2000년대 중반 보르

노 주지사 선거에 개입하며 정치

인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 중 하나라

고 전했다. 표적 탄압이었다는 것

이다. ‘형제’를 잃은 보코하람은 

은행과 경찰서를 점령하는 등 대

대적인 반격에 나섰고, 나이지리

아 군경은 무자비한 진압으로 맞

섰다. 마이두구리에 있는 보코하

람 본부 건물을 폭파하고, 유수프

를 비롯해 추종자들과 민간인까

지 800여명을 ‘즉결 처형’ 했다.

그 당시 유수프 추종자들은 지

하로 숨어들어, 복수의 칼날을 갈

았다. 보코하람은 무장투쟁으로 

나이지리아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국가건설을 다짐했다. 
<3면으로 계속>

2015년 새해 벽두,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동부 도시 바가 지역은 

피로 물들었다. 적게는 300명, 많게는 2000여명까지 살해된 것으로 전

해진다. 한낮 기온이 30℃를 웃도는 바가의 거리에는 보름 넘게 수습되

지 못한 주검들이 썩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바가의 총성은 멎었지만 일주일 뒤 10살 소녀의 몸에 자살폭탄 조끼

가 입혀졌다. 시장 등에서의 자살 폭탄 테러로 20여명이 숨졌다. 그 일

주일 뒤에는 인접국가 카메룬의 마을에서 민간인 80여명이 납치됐다. 

50여명은 10-15살의 어린이였다.

서슴없이 이런 일을 자행한 집단은 ‘보코하람(Boko Haram)’이다. 

이제 나이지리아 국경을 넘어 이웃 나라 민간인들까지 노리는 수준이

다. 보코하람을 이끄는 아부바카르 셰카우(Abubakar Sheka)는 인터

넷에 올린 35분짜리 동영상에서 “우리가 바가 사람들을 죽였다. 알라

께서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죽인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바가의 

다국적군 기지를 공격해 확보한 무기를 들먹이며 “나이지리아를 전멸

시키기에 충분하다. 아프리카의 왕들이여, 당신들은 늦었다. 지금이라

도 나를 공격해보라. 나는 준비돼 있다”고 자신만만해했다.

BBC는 아프리카에도 이슬람국가(IS)처럼 이슬람극단주의인 성전

주의를 표방하며 세력 확장을 노리는 ‘보코하람’을 소개한다(Who are 

Nigeria’s Boko Haram Islamists?).

아프리카 대륙에도 IS세력 확장되고 있다!
BBC, 경제적 사회적 궁핍이 초래한 이슬람극단주의단체 보코하람 소개

‘서구식 교육은 죄악’ 뜻의 보코하람, 25개 도시 2만㎢ 영역 차지

선거 앞둔 나이지리아 조너선 대통령 대량폭력 묵인...별 대책없어

시론

부르짖는 야성을 회복하라 
지난 해 11월 11일 밤에 내가 사는 오렌지카

운티의 얼바인 한 노천극장에서 다민족연합기

도회가 열렸다. 한인들이 절대 다수를 이룬 7천

여 성도들이 두 시간 동안 잠깐의 찬양을 부른 

외에는 처절하게 부르짖었다. 주로 미국의 회복

을 위한 기도였다. 자신과 미국의 죄를 회개했

고, 미국의 국가 지도자들과 정부, 그리고 교회

와 학교와 가정, 그리고 문화의 회복을 위해 기

도하였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두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였다. 대표기도자들이 기도제목을 

말하고는 ‘주여 삼창’을 외친 후 통성으로 기도

하고 다시 대표기도자가 마무리 기도하는 식으

로 이루어졌다. 함께 기도하는 외국인들도 “주

여”의 의미를 알고는 다 같이 한국말로 외쳤다. 기도회의 열기를 통해 “소수라

도 기도하는 자가 있는 한 어떤 공동체든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

다. 그 날에 부르짖는 기도에서 미국의 희망을 읽었다.  두 주 전 우리교회는 성

령대망산상기도회를 인근의 어떤 기도원에서 가졌다. 나는 특히 부르짖는 기도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랬더니 모든 교인들이 힘을 다하여 부르짖었다. 저

녁 시간에는 각자 자기의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었

다. 모두에게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고 그동안 가슴 속에 응어리지고 힘들게 하

고 지치게 한 모든 것들이 씻겨 내려감을 체험하였다. 자녀들 역시 부모의 진한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더욱 부르

짖는 기도에 열심을 내기로 다짐하였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동인을 찾는다면 무엇보다 기도라 할 수 있다. 특히 부르

짖는 기도가 한국교회의 특징이요 강점이다.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괄목상대

하게 부흥한 요인 중에서 통성기도를 빼놓으면 말할 것이 없을 정도다. 내가 어

렸을 때는 한국에 부르짖기에 적합한 기도원이 많이 있었고 그 곳에 가면 으레 

비장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삼각산 기도원, 우국 기도원, 대한 수도

원, 금식 기도원 등등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소

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부흥이 임하였다고 믿는다. 나는 기도할 때는 소나무 하나 정도는 뽑아야 한다

는 말을 자주 들을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들으며 성장하

였다. 이렇게 부르짖는 교회가 한국교회였다. 그런데 1980년대 말부터 경제 부

흥과 함께 부르짖는 기도가 약해졌고 교회도 정체 혹은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꼭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니시지 않

는가? 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보

다는 기도자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답하고 싶다. 부르짖는 기도는 나를 일깨우

는 기도요 나의 절실함을 표현하는 기도다. 또한 성경은 매우 강한 어조로, 반

복적으로 부르짖으라고 강조한다. 시편에서만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60번이나 

언급될 정도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

이다”(30:2).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77:1).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

라”(81:10)는 말씀은 부르짖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어미 제비가 제 새끼들

에게 먹이를 줄 때 넓게 입을 연 새끼에게 먼저 준다고 한다. 어미 제비가 보기

에 입을 크게 벌리지 않은 새끼는 입 안에 아직 삼키지 않은 것이 남아 있기 때

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부르짖음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함을 알려 드려야 한다.  

신약성경에서도 주님은 부르짖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맹인 거지 바디매오

가 소리를 지르고 또 질러 응답을 받았다(막10).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조차 불쌍

한 과부가 애걸복걸하여 그 청을 들어주었듯이 하나님도 “그 밤낮 부르짖는 택

하신 자들의 원한”(눅18:7)을 풀어주신다고 하셨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부르짖

음의 모범을 보이셨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 던질 만큼 떨어져 있는 곳

에 있는 제자들이 들을 만큼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결과로 “땀이 땅에 떨어지

는 핏방울 같이”(눅22:44) 될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하여 기도하셨다.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들은 영적 권세를 회복해야 한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영

이요 육은 무익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야성이 살아 있는 영권을 반드시 회복해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부르짖

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렘29:12,13).  부르짖으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된다(렘

33:3). 부르짖으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한다(막4:38). 부르짖으면 환란을 이

긴다(시16:6). 부르짖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시30:2).  특히 우울증에 노

출된 환자는 부르짖어야 한다(시61:2). 부르짖을 때 성령충만과 큰 능력을 받는

다(행4:24,31). 부르짖는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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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코하람 지도자, 아부바카르 셰카우가 동영상을 통해 자신이 점령한 

지역이 칼리프 체제로 지배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BBC)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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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또 탑

승하지 않고도 비행기를 납치하

는 시나리오도 있다. 네트워크

에 연결된 조종실 시스템을 지

상에서 해킹하는 방식이다. 가

장 큰 두려움은 해커들이 몇몇 

나라의 핵무기를 장악할지 모른

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제 새롭고 흥분되는 

‘사물 인터넷’의 초기 단계에 들

어섰다. 물리적인 세계 거의 전

부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삶의 질

을 높여주고 더 많은 지식을 제

공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금융소프트웨어 전문업체 인

터내셔널 디시즌 시스템스 CEO 

마이크 캠벨은 이렇게 말했다. “

섬뜩한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희한한 시나리오가 생각났다. 

내가 최근 구입한 블루투스 기

반 스마트 고기 온도계를 예로 

들어보자. 누군가 그 온도계를 

전부 해킹해 우리에게 수치를 

잘못 알려줘 추수감사절에 동시

에 모든 가정에서 칠면조 고기 

기름에 불이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냥 하는 우스갯소리가 

아니었다. “그처럼 이제 우리는 

늘 피해망상에 시달리게 된다”

고 그는 덧붙였다.

더 무서운 것은 누가 또는 무

엇이 공격할지 예측할 길이 없

다는 사실이다. 핵무기의 경우 

누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고, 누

가 그 무기를 손에 넣으려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

다. 반면 사이버 공격은 오지의 

오두막에 사는 정신 나간 ‘외로

운’ 천재, 러시아의 조직범죄단, 

중국군, 또는 파키스탄의 MIT 

출신 탈레반 대원이 얼마든지 

감행할 수 있다. 기술 후진국인 

북한의 해커들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면 누구나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소니 해킹에 관한 최

악의 소식은 그 공격이 너무도 

단순했다는 사실이다. 기업들은 

계속 해킹당한다. 대부분의 경

우 해커는 어느 정도 피해를 입

힌다. 그런 네트워크 침투는 주

로 돈이 동기다. 해커는 다른 곳

에 팔 수 있는 정보를 훔치려 한

다. 대형 할인점 타깃,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도구 판매업체 홈

디포, 중화요리 연쇄점 등의 기

업이 그런 공격을 받았다. 그러

나 소니 해커들은 데이터를 파

괴하고 경영진의 개인 이메일을 

유출함으로써 피해를 입히려 했

다. 그게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해커들은 앞으로 더욱 악랄하게 

나올 것이다.

미국 국토보안부의 컴퓨터 긴

급 대응팀에 따르면 2009-2013

년 미군이나 미 연방정부 컴퓨

터를 공격한 해킹 건수는 2만

6942건에서 4만6605건으로 늘

었다. 시도 건수가 아니라 해킹

성공 건수를 말한다. 그 중 하나

가 중요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건 시간문제다.

그렇다고 해킹을 막는 노력을 

포기할 순 없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핵무기가 그랬듯이 세계는 

이 위협을 막기 위해 서로 머리

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 유명

한 모험자본가 프레드 윌슨은 

2015년 모든 기업과 정부 기관

이 소니 해킹사태에 겁먹고 사

이버 보안에 거액을 투자할 것

이라고 예측했다. 이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업

체에 대한 투자가 급증할 전망

이다. 누군가 해킹을 완전히 막

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10

년내 또는 더 먼 미래) 최초의 

상용 양자 컴퓨터가 개발될지 

모른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어떤 컴퓨터보다 처리속도가 기

하급수적으로 빠르며 해킹이 불

가능한 보호기술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허황하게 들린다. 위

안은 되지만 아직은 설득력이 

없다.

기술이 개발된다고 해도 결국 

문제는 사람이다. 예쁜 강아지 

사진을 누군가가 보내줬다고 생

각하고 악성코드가 들어 있는 

파일을 아무런 의심 없이 내려

받으면 시스템 전체가 감염된

다. 아니면 미 국가안보국(NSA)

의 기밀을 빼돌린 에드워드 스

노든처럼 누군가 내부에서 공작

을 꾸밀 수도 있다. 수십억 명이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시대엔 모

든 인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

다. 조지아 공대의 사이버 보안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

이제 인간은 사이버 공격의 최

종 방어선이 아니며, 오히려 보

안 시스템의 허점이 되는 경우

가 많다.’

최상의 방책은 1945년 이래 

핵공격을 막은 것과 유사한 국

제적 노력과 정치적 긴장이다. 

세계는 핵무기가 파멸을 부른다

는 데 동의하고 핵무기를 감시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동시에 ‘

상호확증파괴’ 원칙에 따라 핵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지구상

에서 그 존재가 사라질 것이라

는 묵언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국제적인 규탄과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조만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소니 영화사 

공격은 그런 수준의 개혁을 추

진할 계기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아니었다. 아무튼 해커

들에 의한 중대한 사이버 재난

이 발생하기 전에 그런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당

장 우리에겐 경각심을 촉발하는 

거대하고 폭넓은 ‘실존적 불안’

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면에서 계속>

2010년 정부건물과 경찰서 등

을 향한 몇 번의 자살폭탄 테러

와 납치, 암살 사건을 시작으로 

보코하람은 바우치주의 감옥을 

습격해 자신의 세력 100여명을 

포함해 700명이 넘는 죄수들을 

탈출시켰다. 이때부터 그들은 북

부 나이지리아를 벗어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시작한다. 이듬해 

8월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 

있는 유엔본부에 폭탄 차량을 

돌진시켜 23명을 살해했다.

보코하람이 세계적으로 악명

을 떨친 것은 지난해 4월 치보크

시 여학교를 급습해 학생 276명

을 납치하면서였다. 일부는 극적

으로 탈출했지만 219명은 아직 

행방을 모른다.

그동안 보코하람의 테러로 얼

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지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조

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미

국외교협회(CFR)는 2011년 5월

부터 현재까지 적어도 1만여명

이 숨지고 지난해에만 최소 

6700여명이 희생됐다고 집계했

다. 보코하람을 피해 차드와 카

메룬 등으로 도망친 주민도 150

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

다.

외교 전문가들은 보코하람을 

나이지리아의 가난과 차별, 만연

한 부정부패, 정부의 무능이 키

운 ‘괴물’로 보고 있다. 아프리카 

최대 인구 대국인 나이지리아의 

1억7700만명 가운데 약 70%가 

하루 1달러 정도로 삶을 이어가

는 극빈층이다. 특히, 보코하람

이 태동한 북부지역은 석유가 

생산되는 남부와 니제르델타 지

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열악

하다. 종교적으로도 북부는 무슬

림, 식민통치 영향을 많이 받은 

남부는 기독교도가 많아 두 지

역이 극명하게 나뉜다. 캠벨은 

초기 보코하람을 “이슬람의 옷

을 입은, 조직되지 않은 분노 덩

어리”라고 짚었다.

궁핍함 속에서 탄생한 ‘불만세

력’ 보코하람이 세력을 넓혀가

고 있지만 나이지리아 정부와 

군은 손을 못 쓰고 있다. 굿럭 조

너선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보코

하람의 행적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보코하람은 조너

선 대통령 집권 시기에 급성장

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2013년 5

월 북부 3개 주에 비상사태를 선

포하고 보코하람 격퇴를 위해 2

만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올해 초 바가 학

살이 벌어졌을 때도 조너선 대

통령이 열흘 넘게 침묵으로 일

관한 것도, 보코하람의 존재와 

파괴력이 회자될수록 2월에 치

러질 대선에 도움될 게 없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가디언’

은 분석했다. 대선에서 조너선 

대통령과 세 번째로 맞붙는 군 

출신 무함마두 부하리 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뜻

이다. 부하리는 보코하람 세력이 

강한 북부 3개 주 무슬림들에게 

전폭적 지지를 받아왔으나, 앞선 

두 번의 선거에서 조너선 대통

령에게 패배했다. 아프리카 전문

가 마틴 로버츠는 “조너선 대통

령이 부하리 지지자들의 투표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코하람

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

고 있다”고 말했다.

보코하람 격퇴에 투입된 나이

지리아 군인들은 보코하람에 견

줘 무기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말한다. 나이지리아 국방예산은 

50-60억 달러 정도인데, 캠벨은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때 겨우 

총알 30발씩 지급되는 게 현실”

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나이지리

아에서는 보코하람과의 전투를 

거부한 군인 54명이 반란 등 혐

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군인

들은 무기뿐 아니라 규모에서도 

보코하람에 밀리고 있다고 불평

한다. 부정부패도 고질병이다. 

일부 병사들은 고위급에서 자신

들의 월급을 가로채 식량 공급

마저 달린다고 말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도 보코

하람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사

전 조사에 나섰지만 기대를 거

는 사람은 적다. 국제형사재판소

는 재판 당사자가 있는 나라의 

도움 없이는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 보코하람

을 제압하지 못하는 나이지리아 

당국이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

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

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이 참혹

하게 살해당해도, 나이지리아인

들을 보코하람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

황이다.

PSA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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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 117편  :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행복한 자

‘시편’은혜 나누기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 것처럼, 아버지께서 어떠

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좋아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받기 때문에 하나

님을 좋아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다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데, 그

때는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를 더 좋아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과 우리와 관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주신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우리

의 영원한 기쁨이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1절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신 가장 큰 것을 받아 누리는 

모습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원하고 사랑하는 것을 주시

니까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신앙이 자라게 되면 선물보다 크신 하

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

경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작은 

일도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겠습니

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요 영원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품에 흠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 이해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허락해주신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

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멀리 있는 태양에서부터 땅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빛이 내려와서 우리를 만져주고, 몸을 따듯하게 해주듯이, 아버지의 가슴에서부터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마음에 가득하게 받읍시다.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은혜, 그 사랑은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영원

하다고 했습니다.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하신 이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적

일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것을 바라보고 불안과 초조함을 받지 말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

하여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태양의 열로 이 땅 위에 있는 우리를 살려주

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끊임없이 나오는 사랑, 우리를 지으

시기 전부터 시작한 그 사랑,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

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롬8:35).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랑이 변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자식이 설령 부모

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계속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일반적으로 다른 인간

관계에서 생기는 사랑과는 그 흐름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서 주는 그 사랑은 자식의 어떤 행

위로 인해서 차단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땅에 있는 자녀를 향하여 나오는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출발해서 영원까지 우리를 향

하여 주시는 사랑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이 사랑은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이런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원인이 되어 우리를 

향하여 쏟아 부어집니다.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

다.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공간 속

에 나타내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신다면 그 십자가

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마음에 받아들여

야 합니다.

사이버전쟁, 인류 종말 부를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도 IS세력 확장되고 있다!



이 땅위에 살아가는 신실한 성

도라면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께서 오늘은 내게 어떠한 새 일을 

이루시며, 어떠한 일을 맡기시며, 

또 어떠한 복(福)을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것과 복 받는 일에 관

심을 두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바

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

입니다. 성도로서 삶을 살면서 하

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는 의미이니 생각만 해도 심령이 

공허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14

절부터는 주인과 종의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기록돼 있지요. 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

는 주인의 칭찬은 그가 주인의 신

실한 종이요, 동시에 주인의 자랑

스런 종으로 승격(昇格)됨을 증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욥’입니

다. 여러분, 욥이 누구입니까? 성경

은 욥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

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그의 소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소

생은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셋

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칠천이요 

약대가 삼천이요 소가 오백겨리

요 암나귀가 오백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

에 가장 큰 자라.” 요약해 설명하

면 욥은 영육 간에 모든 것을 갖추

고, 더하여 동방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으니(He was the great-

est man among all the people of 

the East) 욥은 큰 축복을 받아 주

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큰 인물

로 추앙(推仰)받아온 사람임이 틀

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여

받은 모든 축복 속에 살며 생을 부

하게 마칠 것으로 여겨온 욥에게 

어느 날 예기치 않았던 고난의 회

오리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욥에

게 불어 닥친 그 고난의 정도는 인

간으로서는 참으로 감당키 어려운 

최대, 최다, 최악의 고난이었지만 

욥은 그러한 고난의 역경 속에서

도 믿음을 지켜 승리했으며, 오히

려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

의 더욱 큰 관심의 스포트라이트

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들을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요3:16),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

들을 자녀 삼으시고 특별한 사랑

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자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가운데서

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

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하

여 욥에게 쏟는 관심이 대단합니

다. 하나님은 욥을 천사들에게뿐 

아니라 사단에게도 자랑하고 계십

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오늘 말씀에서 

‘유의하여’-Consider라는 단어의 

의미는 ‘생각하다’를 넘어서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자세히 살피

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자세히 보면 일반 사람들에게

선 볼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란 자

랑이 깃들여 있습니다. 아울러 우

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서 욥을 직접 ’내 종‘이라고 부르신 

것에 초점을 맞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 족장, 

사사, 왕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등

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내 종’

이라고 부르신 사람들은 그리 많

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들을 찾아보면..., 갈 바를 몰랐지

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킨 아브라함(창26:24),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도리

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의 길

을 택한 모세(수1:7), 믿음의 눈으

로 하나님을 좇으므로 가나안 땅

에 들어간 갈렙(민14:24), 하나님

의 명을 무조건 좇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높인 고난의 종 이사야(사

20:3), 하나님의 마음을 능히 헤아

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다윗(삼

하7:8) 등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

장하는 욥을 들 수 있을 정도로 하

나님이 직접 명령

하신 종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

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

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

마다 세계각지에서 종들이 세워져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

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하

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종

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이들이 또

한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믿음

의 사람들이냐가 관건입니다. 오

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내 종’이

라고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자랑

하신 욥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1. 하나님이 자랑하신 ‘내 종’ 욥

은 순전한(Blameless) 종입니다.    

순전하다는 말의 뜻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Pure)하고 결백

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때 묻

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

이 갈수록 죄악이 깊고 관영함에 

더러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때 묻

지 않고 순결을 지키며 산다는 것

은 결코 쉽지 않은데 욥은 그렇게 

순전 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

나님의 종입니다.

2. 하나님이 자랑하신 ‘내 종’ 욥

은 정직한(Upright) 종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정직하여’

라는 뜻은 인간사회의 윤리성을 

의미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남

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공

정하고, 진실되며, 곧고, 올바르며, 

대쪽같이 바르게 사는 사람을 의

미합니다. 요즘의 신앙인들은 많

은 사람들이 앞뒤가 맞지 않은 신

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 신앙으로 오히

려 전도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얼

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욥은 정직

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 종입니다.

3. 하나님이 자랑하신 ‘내 종’ 욥

은 경건한(Godliness) 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fears God)한다

함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을 지

키며, 하나님을 두려워 할줄 안다

는 뜻입니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있는 생각, 마

음, 행동 즉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

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언하

면 이것이 믿는 이들의 신(神)의식

인데 욥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

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4. 하나님이 자랑하신 ‘내 종’ 욥

은 악에서 떠난(Shuns Evil) 종

입니다.

악에서 떠났다 함은 하나님의 

종은 사단이 주장하는 악한 일엔 

절대로 관심을 둬선 안되고 악하

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찌어다”(잠3:7).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벧전3:11). “악은 그 모양

이라도 버리라”(살전5:22). “...이

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

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겔

3:11)고 말해주고 있으며, 욥은 그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입니다. 하

나님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

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주의 종이

라고 자처(自處)하는 사람들에게 

그 현상이 더욱 짙게 나타남으로 

인해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하

나님을 두려워한다면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신(神)의식을 갖고 산다면 생각할 

수도 없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주

의 종들에 의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창대한 목회현장을 이

뤄놓은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더욱 

빈번히 나타나 선한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찢고 있습니다. 더하여 최

근에는 한국의 유명한 대형교회의 

일부 목회자들이 성적(性的) 타락

과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전적인 

축재(蓄財)로 인터넷상의 SNS 화

면을 뒤덮고 있으며, 도덕윤리가 

내팽겨 쳐진 사건들이 뉴스화 되

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

의 재를 뿌려야할 지경에 이르렀

습니다. 이러한 불미한 일들에 연

루된 사람들에 대해 정의를 내린

다면 한 마디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들이 종이라

고 한다면 세상의 불신자들도 행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두

려워 절대로 이와 같이 자행할 수

는 없다는 말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내 종’이

라고 부르신 성경속의 인물들에겐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

이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며,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그 하나

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다는 것입니

다. 특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욥

은 가족과 부귀가 모두 하나님 다

음이었습니다. 욥은 자식들을 모

두 잃었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었

고, 악창으로 건강을 잃었고, 아내

로부터 악담을 들었고, 친구들에

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그 어

느 것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을 꺾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고난가운데서도 “주신자도 여호

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

실찌니이다”(욥1:21)고 고백하며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관심의 초

점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

은 욥과 같은 이가 동방뿐이 아닌 

이 세상에도 없다고(There is no 

one on earth like him) 오늘 말씀

에서 크게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

금만 내 것을 잃고 손해를 보면 

어제의 의리를 배신하고, 돌아서

고, 믿음을 저버리고..., 오늘 이 말

씀 앞에 선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

게 물어봐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

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종인

가?” “나는 순전한가?” “나는 정

직한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

는가?” “나는 악에서 떠났는가?” 

이 과제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풀

기 위해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조명하고 잘못 됐

으면 바로 돌아서야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새로이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

님의 관심가운데 자랑스러운 하나

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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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

간다. 우선 첫째는 태어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태어난 그대로

의 본성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린 시절은 누구나 태

어난 그대로 인생을 시작한다. 세

상에 태어난 그대로 자연인으로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둘째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람

이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좋아

하던 싫어하든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작품들이다. 보라! 아

이를 출산해놓는 것만으로 사람이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처음에 

가정에서, 그리고 이런저런 학교

생활 그리고 이런직장 또 저런사

회에 적응해가면서 한 사람이 되

어간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

부터 그 아이는 끊임없이 미래의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 세상이 그

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

는 것이다. 유교집안이 만들어놓은 

사람이 있고 불교집안이 만들어놓

은 사람이 있다. 세상이 만들어놓

은 작품으로써의 사람들이다. 내가 

나 됨에 있어서 아무리 스스로 자

부심이 있다 해도,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놓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

어가는 사람이 살고 있다. 세상에 

태어나 죄성을 가진 채 자연인으

로 세상을 살다가 또는 세상의 이

런 저런 환경과 교육 또는 훈련으

로 세상이 만들어가는 대로 만들

어지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예

수를 만나 자신의 죄성과 죄인됨

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

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어떤 사

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다. 

에베소서 1장 1절 보면 모든 일

을 예수 안에서 기업으로 받았다

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세상에서 

만들어진 대로, 거칠고 억센 그대

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

랑, 그것이 자기 것이 되게 해주시

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기쁨

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것들을 자꾸 받다보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이는 그가 모

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도록 주

신다고 했다. 이제 죄를 씻어내고 

다시 보니 세상을 미련하고 무지

하게 살아온 것을 알아차리게 된

다는 것이다. 배운 사람이나 안 배

운 사람이나 다 보시라! 사실 돈이

나 좀 벌고 먹고 마시고 실컷 취하

고 놀고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사

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사는 

줄로 알았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

왔다. 그렇지 않은가? 미국에 와서

도 어찌하든 경제적으로 자리 잡

고나면 여기 저기 여유 있게 골프

여행이나 다니고 친구들과 파티나 

즐기고 그런 정도가 되기까지 열

심히 돈만 벌지 않았는가? 그러다

가 드디어 나이도 들고 그쯤 되면 

성공했다고 인생을 지혜롭게 열

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지 않는

가? 그런데 생각해보라? 마치 기

계가 세월이 지나 녹슬거나 망가

지면 고철가게에 갖다버리는 것처

럼 돈 버는 기계처럼 돈 벌기 위해

서 부서지라고 일하다가 몸이 세

월이 지나 늙거나 병들면 장의사 

손에 넘겨져 공동묘지에 버려지는 

것 아닌가? 한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인생 하나뿐인 육체를 일생동

안 조造 분糞 기機, 똥 만드는 기계

로 쓰다가 못 쓰게 되면 Mortuary

에 버려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인

생을 살다가 가는 것, 그것이 지혜

롭게 사는 것인가? 정말 어리석은 

것 아닌가?  

우리 한국이 나은 세계적인 지

도자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훼

이스북에 올린 글이라며 어느 목

사님으로부터 카톡에 보내왔다. “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멋진 펜션

에 잠시 왔다가는 여행객들입니

다. 적어도 지구를 우리가 만들지

는 않았고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

다면 우리가 이 펜션의 주인은 아

니겠지요! 그리고 다들 일정기간 

후에 떠나는 것을 보면 이곳에 여

행 온 것이 맞는 듯합니다. 단지 여

행의 기간이 3박4일이 아닌 70년 

80년 정도인 것뿐인데 우리는 여

행 온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펜

션의 주인이 조용히 지켜보는 가

운데 이 여행객들은 마치 진짜 서

로 자기 집인 양 행세하기 시작합

니다. 다른 방에 있는 여행객들이 

한번 들어와 보고 싶어 하면 복잡

한 절차를 거쳐 일정한 값을 치루

고 들여보냅니다. 심지어 싸우기도 

합니다. 다른 방을 빼앗기 위해 싸

우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목숨

을 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펜션

주인이 제공하는 햇빛과 물, 공기

와 같은 너무나 비싼 서비스를 공

짜로 이용하면서 서로 에게는 값

을 요구합니다. 과연 이 펜션에 우

리 것이 있을 까요? 우리는 여행

객인 걸요! 마음씨 좋은 주인이 함

께 누리라고 허락해준 이 아름다

운 여행지에서 다 함께 여행을 즐

기면 어떨까요? 여행을 소중이 여

겨주세요! 나에게도 딱 한 번이지

만 다른 사람에게도 딱 한번 있는 

여행이니까요!:

여기 마지막 말이 중요하다. 우

리 인생은 모두다 딱 한번 있는 지

구호실 여행을 하는 것이라는 말

이다. 정말로 공감이 되는 중요한 

사실이다. 딱 한번 있는 여행 나그

네 길이라는 말이다. 

마음씨 좋은 펜션 주인이 누구

겠는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

님의 펜션에서 즐겁고 보람있는 

인생여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

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 하나님

이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으

로 돌아가는 나그네인 것이다. 이 

한 번의 여행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답게 깨끗하게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

고 사람답게 살다가야 하지 않겠

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

기를 소망한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기 1장 6-8절)  

김종권 목사
(애틀랜타, 풍성한교회)

푸/ 른/ 초/ 장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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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의 청년으로 저의 비전은 의사가 되어 의료선교사로 병

자를 고치며 복음전하기를 원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공부가 너무 

힘이 들어 솔직히 다른 과로 포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샌디에고대학의 Kwon 형제

A: 세상에서 전문직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어느 것 하나 

공부과정이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제가 의사가 되는 공부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선교사로서의 목표와 열정이 있다면 

현재의 어려움들과 산들을 극복하여 뚫고 나가는 Breakthrough(돌

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o pain, no gain이란 말처럼 고통이 없

으면 아무것도 없을 수 없습니다.   

줄리 앤드류스가 주연한 명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과거에 감동

가운데 본적이 있는데 수녀가 되려는 견습생인 마리아가 퇴역군인

인 폰트랩 대령의 집에 잠시 가정교사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7명이나 되는데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가 좋

아하는 음악을 가르칩니다. 아이들도 마리아를 좋아하고 잘 따릅니

다. 폰트랩 대령은 현재 부인이 죽고 홀아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는 그 집에 가정교사로 일하다 결국은 마음으로 폰트랩 대령을 연

모하게 됩니다. 더이상 사랑의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는 도망

치다 시피해서 수녀원으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마리아는 자기의 마

음의 갈등을 수녀원 원장에게 찾아가서 고백합니다. 그때 수녀원 원

장은 마리아에게 충고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수녀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신앙의 길은 아니다. 너는 너의 꿈을 발견할 때까지 Climb 

every mountain search high and low 모든 산을 올라가야 한다’는 

마리아는 여기서 용기를 얻고 다시 폰트랩 대령의 집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그의 부인이 되고 일곱 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Climb every mountain이란 노래는 오늘날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

일하게 적용됩니다. 형제는 신자는 장애물과 같은 산이 있을 때 두

려워 도망질치거나 포기하는 자(Quitter)가 되지 말고 산을 올라가 

정복하는 클라이머(climber)가 되어야 합니다. 산을 올라가고 또 올

라가서 Breakthrough, 믿음으로 그 산을 정복하고 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소명을 받았을 때 자신의 무능과 무력함을 핑계로 

소명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출애굽

의 지도자가 되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산들을 돌

파하였습니다. Climb every mountain 산을 올라가 정복하십시오.

의사공부 과정이 형제 뿐 아니라 다 힘든 과정입니다. 가치 있는 

일은 그 과정을 이루는 것이 더욱 힘이 듭니다. 그 힘든 과정을 하

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파해나가야 합니다. 생명을 다하면 못할 것

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을 정복하라!
Climb every mountain...Breakthrough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지난 1월 22일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을, 또

한 소중히 여겨야 할 크리스천들에

게는 매우 큰 승리와 기쁨의 소식

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낙태 반대 법안, 첫 단계 통과

하다! 

지난 2014년 중간선거 때 새롭

게 뽑힌 보수파 정치리더들로 인

해 그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을 목격하는 기쁜 날이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 연

방부에는 오바마건강보험(Obama 

Healthcare: ACA, HHS)을 폐지하

기 위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른 

발의안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중에 

한 발의안이 이번에 통과됐다는 기

쁜 소식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뉴저지

(공화당)의 의원이 스폰서해서 

수많은 동참한 스폰서들과 함께 

No More Tax Funding Abortion 

Bill(H.R.7)을 작성 제출해 지난 22

일에 우선 하원에서 242 대 179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미연방정부에

서 더 이상은 오바마건강보험이든, 

낙태시술소든 어떤 곳에든지 시민

들의 세금이 낙태 후원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또 다른 발의안은 Pain-Ca-

pable Unborn Child Protection 

Act(HR36)로 애리조나의 Trent 

Frank(공화당)라는 의원이 제출한 

것 것으로, 3주후부터 아픔과 고통

을 느낄 수 있는 태아들을 임신 20

주가 넘어서도 잘라서 도막내고 갈

아 죽이는 살인적인 낙태를 더 이

상 못하게 하는 법안으로, 조만간 

법정에서 통과 여부를 논의할 예정

입니다.    

 
HR36 서명운동 긴급 요청

온라인 서명은 누구든지(남녀노

소, 유학생, 5살짜리도) 하실 수 있

습니다. 아래 링크에 직접 가셔도 

되고 또는 Facebook에서 tvnext.

org를 찾으시면 같은 내용링크를 

찾아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름

(First, Last name)과 이메일, 우편

번호(zip code) 만 넣으면 됩니다

(   http://aclj.org/pro-life/de-

mand-a-vote-to-defend-life)

 

워싱턴DC, March for Life 

2015! 태아도 하나님이 주신 생

명! 

같은 날 워싱턴DC에서는 

“March for Life 2015-태아 생명 

살리기” 행진이 있었는데, 낙태법

안(Roe V. Wade)이 미국에서 통과

된 지 꼭 42년만이며, 지금까지 가

장 많은 시민들이 미전역 곳곳에서 

몰려와 숫자를 셀 수 없는 행사로 

5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각 “I regret abor-

tion낙태했던 것을 후회한다”, “I 

regret losing fatherhood아빠가 

될 기회를 잃었던 걸 후회한다”, 

“Thanks for NOT ABORTING me

나를 낙태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I also want to live나도 살고 싶어

요”, “Stand with those who can’t 

stand for themselves” 등등의 팻

말을 가지고 행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수천 명의 

고등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앞장 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캐톨릭 교단과 학교들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각각 다

른 도시, 주에서 수 십대의 버스를 

대절해 1천여 마일들을 운전해 왔

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사 바로 

전날 학교 운동장과 스타디움에 모

여서 기도하며 하룻밤 새우잠을 청

한 후, “태아생명살리기” 운동에 참

여했다는 아름다운 소식도 있었습

니다.   

 

샌프란시스코, Silent No More 

Rally!“더 이상 침묵은 금물”운동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수만 명이 

따로 이 행사를 1월 24일에 했었

는데, 다행히도 NBC, ABC에서 이 

행사를 보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번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람들이 함

께 들고 전진한 배너의 메시지는 “

낙태는 여성을 아프게 한다Abor-

tion Hurts Woman”라는 강한 메

시지로, 그동안 낙태지지를 해오던 

운동가들과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

이 늘 주장하고 지지하는 “여성의 

선택Woman’s choice”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문구라고 뉴스들이 다뤘

습니다.  

 

낙태 찬성 지지하는 정치인, 기

업들의 이유? 엄청난 돈을 벌어들

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민이 낸 세금

으로 가장 자금후원금을 많이 해

주고 있는 낙태시술소인 Planned 

Parenthood(PP)의 자체 리포트에 

의하면 지난 6년 동안 낙태비용으

로 30억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2013년 PP리포트에 의하면 일년

에 한 시술소에서만 327,653건의 태

아들을 죽였고, 연방정부로부터는 

무려 5억2천8백만 달러를 낙태 후

원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1백40만 달러 씩 우리의 세금으로 

“낙태후원” 을 받은 것이죠:http://

www.christianpost.com/news/

planned-parenthood-aborted-

327653-babies-in-2013-re-

ceived-over-528-million-in-

federal-tax-dollars-132025/).   

 

특별히 오바마건강보험들을 통

해서 보험 가입자들의 세금에서 낙

태후원금을 자동적으로 나가게끔 

만든 정책 때문에 30억 달러가 하

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잔인하고 

무참하게 살인하는 것에 사용되어

졌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을 아프게 

하며 크리스천들이 통곡하며 회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H.R.7을 통과시키며 대

표로 이야기한 Kevin O McCa-

rthy(캘리포니아 공화당)의 연설

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은 정치

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이다. Roe v.Wade 낙태법안통과 

이후 우리는 56millions의 태아생

명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

를 빼앗었다. 앞으로는 이 법안을 

통해 모든 생명에게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동료들이여, 미국이 다시 

한번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특별

히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태아들

의 생명을 방어해줄 수 있는 미국

을 다시 세워보도록 하자.”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March For Life 2015! 커져가는 “태아 생명 살리기”운동!   

오바마건강보험 폐지 발의안 중 H.R.7 하원 통과

워싱턴DC, ‘태아생명살리기 운동’에 50만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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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두 블 라

족 사람

들은 인도 

서부의 중

앙해안을 

따라 살고 

있으며 주

로 구자라

트 주, 마

하라쉬트라 주, 카르나타카 주와 

라자스탄 주에 거주한다. 그들은 

브힐 계통의 언어인 두블라어를 

사용하며 인도-아리안어계에 속

한다. 두블라족은 12개의 하위 종

족으로 나뉘며 이중 탈랄비아스족

이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다. 

오래 전 구자라트 주의 문화적 

번성기에 주변 지방 사람들이 이주

해왔다. 구자라트는 마라타족의 표

적이 돼 여러 해 동안 이 지역을 침

략했다. 마침내 무슬림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수라트 동부

에 축성을 쌓았다. 두블라인들은 

무슬림들의 압력 때문에 더 남쪽으

로 이동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1817년경 영국인들이 권력을 잡

고 마라타인들이 남겨놓은 것을 고

치려고 시도했었다. 그때 농지는 

정착민들에게 분산돼있었다. 라즈

푸트의 오랜 압제 기간과 다른 무

법자들로 인해 두블라인들은 노예

로 팔리는 신세가 됐다. 

삶의 모습

농업 노예제는 1923년까지 폐지

되지 않았으며 그 때까지 두블라

인들은 지주들에게 예속돼있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은 무엇이든 빌리기 위해서 주인에

게 철저히 의존적이었다. 지주들은 

두블라인들이 빌린 것을 갚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

으며 두블라인들은 그들의 주인들

에게 충성과 존경과 복종을 바쳤

다. 종들은 그들의 주인에게 경제

적 안정을 제공하면서 주인 가까이

에 살았다. 

일단 노예제는 폐지됐고 땅을 소

유하지 않은 두블라인 농부들의 수

는 늘어갔다. 노예 노동력의 상실

로 지주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노

예의 구속으로부터 품팔이 노동자

의 자유를 얻게 된 이후, 정부는 두

블라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돕

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오늘날 두블라인들은 매우 완고

하고 다루기 힘든 종족이다. 아마

도 오랫동안 열등한 노예대접을 받

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현재 

소작인, 하인, 임시 자유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하고 지

속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돌이 노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일하기 위해 가족을 

이끌고 봄베이 근처 벽돌공장에서 

1년 중 일곱 달을 보낸다. 두블라인

의 대부분이 아직 그들 소유의 땅

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들은 농부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로 남아있다. 마을 사람들은 

농업 생산물의 판매와 소비재 구입

을 소매상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두블라족의 마을은 다른 브힐족

의 마을 근처에 작은 강변을 따라 

위치한다. 두블라인들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속하며, 전

형적으로 방 하나와 진흙벽돌로 된 

굉장히 낮은 초가지붕 집에서 생활

한다. 정부의 지원으로 일부 사람

들은 기와지붕을 가질 수 있었으

며, 좀 부유한 사람들은 나무나 벽

돌로 된 집에서 살기도 한다. 그들

의 오두막이 차례로 줄을 맞춰 지

어져 있지는 않지만 함께 모여 있

다. 겨울의 추위와 열대성 강우로

부터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두막에 거주하

는 평균 가족수는 증가했다. 그들

의 집을 삼켜버린 홍수 때문에 그

들은 몇 해 동안 이웃 지역으로 이

주해야만 했다. 이 마을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거의 접촉

이 없다. 

두블라인들은 온순하면서도 다

루기 힘든 완고한 종족이며, 사람

들은 힘든 생활에 지친데다 또한 

술에 빠져있다. 어떤 사람들은 적

절한 교육이 그들의 뒤떨어진 마을 

생활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학교 출석률은 여전히 낮으며, 문

맹률은 90%에 달한다. 

신앙

사실상 두블라인 모두가 힌두교

도다. 그들은 영적인 안내를 받기 

위해 바가트(bhagat, 사제이자 치

료자)에 기댄다. 그는 신과 교접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사람”으로 생

각되고 있다. 그는 친구이자, 철학

자이며, 안내자이고, 치료자로서 

여겨지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1개의 선교단체가 두블라 

안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기독

교 자료들은 절실히 필요하다. 성

경은 아직 두블라어로 번역되지 않

은 상태다. 이 귀중한 민족 가운데 

사역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교사와 선교사, 인도적인 조력자들

이 필요하다. 

인도의 두블라(Dubla) 

www.chpress.net

             

아메리칸 스나이퍼 “카일은 선한 기독교인”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

퍼’의 실제 주인공 크리스 

카일의 미망인 타야(40)가 

남편에 대한 일부 비평가들

의 비판에 “남편은 큰 마음

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

다고 말했다고 크리스천포스

트가 21일 보도했다.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현

재 미국 박스오피스 기록을 세워가고 있다. 개봉 첫 

주말에만 1억5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아카데미 상 

후보에도 올랐다. 

SNS에서는 이 영화를 놓고 전쟁에 대한 정치적 논

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가 지난 

주말 ‘저격수는 겁쟁이’라는 트윗을 올리면서 또다른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크리스 카일의 미망인 타

야는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조국의 자유를 

위해 싸운 사람으로 기억돼야 한다”면서 영화와 남편

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타야는 “그들의 잘못된 고

정관념은 전쟁을 사랑하는 것”이라며 “전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정의와 정의에 대한 전쟁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카일은 미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격수로 

평가받고 있다. 1999년 육군에 입대했다. 2009년까지 

해군 특수부대원으로 복무했다. 이라크 전쟁에 참전, 

공식 160명, 비공식 255명을 저격했다. 전역 후 자신

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재활 훈련병들을 도왔다. 2012

년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아메리칸 스나이퍼’를 출판

했다. 그러나 2013년 텍사스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

는 군인을 돕다가 살해당했다.

카일은 사망하기 전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필름이 그의 책을 영화로 만들기로 했던 

2012년 카일은 전쟁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책에 “전쟁은 지옥이다. 할리우드는 전쟁을 환상적으

로 보이게 만들고, 좋아 보이게 한다”고 기술했다.

또 이라크 전쟁에서의 활동이 ‘심판의 날’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 밝히기도 했다. “내가 죽인 모든 사람들

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하나님과 대면할 때 설

명해야 할 것들이 많다. 내 임무는 적을 저격하는 것이

었다. 그것을 후회하진 않는다. 다만 해병과 병사를 구

할 수 없었다는 점이 후회스럽다. 나는 낭만적이지도 

않고 전쟁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인생에서 가장 최악

의 순간은 특수부대에 왔을 때다. 그러나 내 일에 대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카일은 텍사스 주 오데사에서 자랐다. 집사인 아버

지와 주일학교 교사인 어머니 밑에서 기독교인으로 

성장했다. 

오바마, 이란 구금 아베디니 목사 아내 면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 21일 이란에 수감 중인 

미국인 사에드 아베디니 목

사의 가족을 만난 것으로 알

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

이다호 주 보이시를 방문하

는 과정에서 아베디니 목사의 아내 나그메 아베디니

와 자녀를 만났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면담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면담은 아베

디니 목사의 아내인 나그메 아베디니의 요청으로 이

뤄졌다. 

아베디니 목사는 무슬림으로 태어나 이란에서 성장

기를 보냈으나 20세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목회자가 

됐다. 기독교 구호 사역을 위해서 자주 이란을 방문했

다. 2012년 현지에서 인도주의적 고아 사역을 하다가 

체포돼 국가 안정을 위협했다는 혐의로 2013년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아내 나그메 아베디니는 “대통령께서 직접 남편의 

복역으로 인한 내 고통을 봐 주기를, 3년 가까이 아버

지의 품에 안기지 못한 아이들을 봐 주기를 바랐다”

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란 정부

에 아베디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

란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난 2013년에는 오바

마 대통령이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면서 아베디니 목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

기도 했다.

미라 가면서 AD90년 마가복음 사본 발견?

주후 90년에 제작된 것

으로 추정되는 마가복음 

사본이 발견됐다. 이집트 

미라 가면을 손질하면서 

찾았다.

크레이그 에반스 연구

팀이 미라 가면에서 마가복음 파피루스를 발견했다

는 주장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US뉴스&월드리

포트 등 외신이 21일 보도했다.

크레이그 에반스는 캐나다 노바 스코셔 주에 있는 

아카디아신학대학 교수로 사본학 분야의 권위자다. 

에반스 교수는 발견된 파피루스의 연대를 주후 90

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의 주장이 맞다면 가장 오

래된 신약성경·마가복음 사본이 된다.

현재까지 발견된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3세기

로 추정되는 체스터 베티 파피루스(P45)다. 학계에

서는 마가복음이 주후 60-70년에 처음 기록됐을 것

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은 에반스 교수의 발표

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

고 지적했다.

“기독교인 공격” 니제르 교회 81곳 불타

니제르의 임준표 선교

사가 수도 니아메에 건립

한 생수교회 건물이 지난 

17일 성난 시위대에 의해 

불타 내부 기물 등이 모

두 파손됐다. 임준표(59) 

김정연(57) 선교사는 여느 때처럼 학교에서 수업 중

이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성난 시위대가 교회와 

기독교학교를 공격했다는 긴급 제보를 받았다. 그들

은 수업을 중단했고 700여명의 학생을 대피시켰다. 

하지만 주위엔 시커먼 연기가 솟아올랐고 시위대의 

아우성 소리가 들렸다. 교사들과 함께 몸만 빠져나

온 그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 하다가 인근 

부족의 초가집으로 숨었다. 그리고 5시간. 시위대는 

학교 건물과 교회 등을 불태웠다. 임 선교사는 움막

에서 전화를 받았다. 불타는 교회와 학교를 바라보

는 성도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임 선교사는 억

장이 무너지는 듯 했다. 

지난 17일 니제르에서 일어난 반(反) 샤를리 에브

도 만평 반대 폭동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임 선

교사는 22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상황

을 담담하게 전했다. 

그는 예장 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 소속 선교

사로 1988년부터 교회와 학교 사역을 펼쳐왔다. 이

번 폭동으로 운영 중인 생수중·고등학교의 행정건

물 1개가 전소됐고 18개 교실의 기물이 파괴됐다. 

또 교회당 2개와 선교부 사무실, 선교센터도 전소됐

다. 생수중·고등학교는 니제르의 명문 사학으로 장

관과 정부 고위직 공무원 자녀들이 주된 학생이다. 

임 선교사는 “수도 니아메에 있는 현지 교회의 

90%가 불탔을 정도로 피해가 컸다”며 “시위대는 사

전에 폐타이어와 휘발유를 준비하고 동시다발적으

로 공격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시위대들은 그

룹으로 나눠 각 교회의 십자가와 강대상, 성경, 찬송, 

성가대복 등 기물을 수거해 교회당 앞에 모아놓았고 

그런 다음 교회 건물과 함께 불을 질렀다. 

니제르기독교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개신교회 63개, 가톨릭교회 18개 등 총 81개가 불에 

탔다. 한국 선교사들의 경우 임 선교사 이외에도 P

선교사의 교회와 전도사 사택이 피해를 입었다. ‘컴

파운드’라고 부르는 구역 안에서 활동해온 GMS와 

하나님의성회, 침례교선교부 등은 주 타깃이었다. 

임 선교사는 “현지인들 사이에 ‘기독교인을 공격

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돌고 있어 외출을 삼가하고 

있다”며 “선교사들은 니제르 교회와 함께 끝까지 고

통을 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수중·고등학교는 

22일 전기와 수도 시설이 복구되면서 수업을 재개

했다. 

한편 GMS는 피해를 당한 임 선교사의 학교와 교

회 복구를 위해 총회 차원에서 모금활동에 들어간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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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

見)’이다. 과연 수없이 듣는 것보

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되는가? 히

브리서의 저자는 신앙이란 “눈으

로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한 진

리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참 이상한 일이다. 눈으로 직접 확

인시켜 주신다면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

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의심의 

그림자와 싸우며 신앙을 지키도

록 하신다. 한편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선언하였는데, 

이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

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신앙은 기록

된 성경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질문: 그렇다면 나는 무엇에 근

거하여 성경을 읽을 때에 마치 직

접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가? 

 
1) 교회역사를 보면...

▪구약-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성경  

예수는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통

한 분이셨다. 그는 구약의 역사 속

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

게 이해하였다. 예수는 하나님께

서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 드러

난 구원을 뜻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불렀다. 또한 기

회가 주어지는 대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

였다. 때로는 직접 성경구절을 인

용하기도 하였다. 예수의 제자들

은 물론 초창기 초대교회의 구성

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회심하기 

전까지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구약의 전통의 굴레 속에서 생활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관점

에서 구약을 읽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그

의 행적과 가르침과 함께 점점 퍼

져나갔다. 제자들은 물론 직접 그

를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 가족과 친척 또

는 친구와 이웃 중에 가까이 지내

는 사람들과 나눈 예수에 관한 자

신들의 놀라운 경험은 또 자연스

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

을 것이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

서 구약성경의 내용을 새로운 관

점에서 이해하는 유대인들의 수

가 많아지게 되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

들을 향해 주신 지상명령을 기억

한다. 그는 유대인을 넘어 ‘모든 

민족’을 복음전파의 대상으로 하

여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

풀 것을 당부하셨다. 그는 승천하

기 바로 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

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

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

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1:8). 향후 초대교회는 예수의 

유언적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실천하였다. 특히 제자들

은 오순절 이후 성령의 강력한 역

사를 체험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전념하며 모범적인 교회를 세우

기 위해 노력하였다.  

 

▪초대교회-사도들의 생생한 

복음에 기초하여    

초대교회는 어떤 성경을 사용하

였을까? 초기에 그들은 주로 구약

성경을 사용하였다. 구약의 예언

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

는 관점에서 가르치고 배웠다. 나

아가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예

수께서 교회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리스

도의 죽음과 부활로 요약되는 복

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그

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일까? 자신들이 전달하는 복

음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적어도 

그들에게 신앙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두 눈

으로 똑똑하게 예수의 삶과 사역

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앙은 “분명히 보이는 것”에 근

거한 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믿음

은 들음에서 난다”고 가르쳤지만, 

자신들은 직접 예수로부터 들은 

내용을 간직하고 있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자신들이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내용들이었다. 그들이 성령에 의

지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에 자신

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

운 일이 벌어졌다. 그리스도의 십

자가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

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다.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니 “눈에 보

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듯 믿

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믿음은 들

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욱 힘찬 사역을 전개하였다.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에서 

사도들은 한 가지 실제적인 문제

와 부딪치게 되었다. 복음이 예루

살렘을 넘어 교회가 확장되는 처

음부터 예상되었던 일이었다. 사

도의 증거를 근거로 하는 ‘구전된 

복음’은 두 가지 문제를 야기 시켰

다. 하나는 사도들의 사역이 시간

과 공간의 한계로 인하여 복음 전

파 사역 자체가 제한을 받기 시작

하였다. 직접 모든 사람들에게 복

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교회가 확장되면서 현

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예수에 대한 입소문

이 퍼져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이 

아닌 것들이 섞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도들의 의도와 상관없

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하였다. 남

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완전

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내가 이해하는 복음’이 

회자되기 시작하였다. 그뿐 아니

라, 영지주의 등 그 당시 유행하던 

사상에 젖어 있거나 복음의 진보

를 방해하려는 자들은 ‘진리로부

터 이탈된 복음’을 의도적으로 퍼

뜨렸다.           <10면으로 계속>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4)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본 것”에 근거한 사도들의 신앙으로 초대교회 복음 전파

‘내가 이해하는 복음’ 왜곡에 기록된 성경의 중요성 인식 

1. 초대교회 - 사도와 성경 (2)

모세는 바로에게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바로

는 광야까지 가지 말고 이집트에

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 그러자 모세는 이집트 사람

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것이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바로는 그러면 멀리는 가지 말

고 가까운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

라고 했다. 모세는 적어도 사흘 길

은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

다. 그러자 바로는 그러면 장정들

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라고 했

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

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원하

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바로는 사람만 나가고 양

과 소는 제물로 드릴 것만 가져가

고 나머지는 다 두고 가라고 했다. 

그러나 모세는 모든 짐승들을 데

리고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바

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했

다. 

모세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양과 소

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

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

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찌니라 모

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

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

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

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

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

니이다 하나”(출10:24-26).

결국 두 사람 사이의 협상은 결

렬되고 만다. 왜 바로와 모세는 마

지막 문제에 있어서 피차 한 걸음

씩 물러나서 타협을 하지 않고 회

담을 결렬로 몰고 갔는가? 양과 

소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는가? 이스라엘 백

성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수 있도

록 허락받은 것만 해도 대단한 성

과가 아닌가? 물론 소와 양까지 다 

데리고 가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가축들

을 포기하고 사람들만이라도 출애

굽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바로가 다른 것은 다 허락하면

서도 짐승들을 데리고 나가지 못

하게 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때문이다. 그들로 하

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짐승

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해야 했

다. 똑같은 이유에서 모세도 끝까

지 소와 양을 다 데리고 나가야겠

다고 고집한 것이다.

수많은 가축들을 놓고 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끝까지 바로에게 

그것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다고 

한 것일까? 아니다. 지중해 연안으

로 나 있는 해변길을 통해서 가나

안까지 가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

분하다. 일주일치 양식을 준비해

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그

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기로 결정하셨

다.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다

음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실 계획

이셨다. 그래서 모세에게 모든 짐

승들을 데리고 나가게 하셨던 것

이다. 무슨 말인가?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양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양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

주 문제를 다 해결해준다. 광야에

는 물이 없다. 그러나 양이 매일 신

선한 우유를 제공해준다. 양의 털

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 가죽으로

는 집(천막)을 만든다. 양이 죽게 

되면 고기를 먹는다. 배설물은 말

려서 불을 피울 때 사용한다. 양 

몇 마리만 있으면 광야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

지금도 배두인들은 광야에서 양

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다. 아무 것

도 없는 광야에서 양 하나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살아가

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양이 필요

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

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게 모든 짐승들을 다 데리고 나오

도록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살아남도

록 하기 위해서는 양이 반드시 필

요했던 것이다. 만일 양이나 짐승

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이집

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

다.
이메일: jinhlee1004@yahoo.

com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모세가 모든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다고 끝까지 고집한 이유는?

그래서 그랬던 거야?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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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므로 이스

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출18:11).

하나님의 산 진친 곳에 이드로가 딸과 손자 둘을 데리고 왔

습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은혜의 일을 듣고서 크게 기뻐하며 경배 드립니다. 

모세가 비록 광야에서 무명인의 객으로 만난 저를 귀히 여겨

주는 평생의 배려자입니다. 지극히 어려운 지경에 떨어져도 

그 자리에서 살 길을 내시는 자상한 하나님입니다.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여십니다. 문이 닫

힌다고 쓴 마음으로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지요. 다만 여시

는 대로 자세를 조절하여 주님의 인도를 부지런히 따름이 살

아남는 길입니다. 기대 밖으로 힘겨워진 환경 때문에 실망하

고, 좌절하고 자기연민에 빠지거나 우울증으로 자신을 내모

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최대의 불순종의 죄입니

다. 환경을 하나님의 주권의 사랑의 안목으로 보는 시야로 바

꿔야 삽니다.

정작 생명을 걸고 돌보는 이스라엘들은 모세를 귀히 여기

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파

렴치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을 일삼습

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도우미가 되었던 이들이 

엉뚱하게 평생 은혜를 베풉니다. 오히려 이방인인 저들이 번

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니 기가 막힙니다. 죽을

듯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라도 일으키시어 때마다 돕

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심지어 그 많은 이들을 다스리느라 감

당 못하는 것이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지혜를 베풀

어 도와주는 지혜로운 장인 이드로를 모세에게 붙여주셨습

니다. 아주 적절한 때에 지혜가 있는 자를 붙여주셔서 정확

히 도와주십니다.

환경을 쳐다보면 영락없이 쓴 마음이 덮칩니다. 심령이 평

안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복을 놓아버립니다. 스스

로 이르기를 소망이 없다고 절망스러워합니다. “내 고초와 재

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 것을 기억하고 낙

심이 되오나…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

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

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렘애3:19-24). 

은혜를 듬뿍 입은 이스라엘은 원망을 일삼고 곁에서 지켜

보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니.... 때

로는 받는 것에 너무도 익숙해 은혜를 당연시하는 이스라엘

보다 차라리 은혜를 모르던 이방인이 은혜를 입으면 순진하

게 하나님께 순전한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며 깊이 회개합니

다.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무궁한 자비하

심으로 주께서 종래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기업됨을 믿

게 하소서! 매일 매일 성실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

양합니다. 받는 고통이 나와 주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벽

이 아니고 가까이 붙여주는 풀이 되게 하소서! 황무지를 옥

토로 바꾸는 기적이 나를 따르는 분복을 주소서! 쓴물을 단

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는 지혜의 은사를 더하시고 담대히 

이를 믿고 나아가도록 부활의 권능으로 나를 덧입히소서! 주

님, 제게 임한 모든 것을 은혜로 보이는 감사의 눈을 크고 깊

게 밝혀 주소서!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영성칼럼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희녕 사모
(프린스톤한인교회)

www.chpress.net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행복

했던 그 곳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

건이 발생했다. 인류의 시조인 아

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

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창조

주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 끊어져 버렸다. 인류와 인류에

게 속한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았다. 

그 저주는 지금도 여전히 인류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대변되는 죽

음과 고통과 재난과 가난과 전쟁 

등 인류가 원치 않는 것들의 근원

적 원인이다.

창조된 세상에는 가시가 없었

다.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았

지만 신발도 신지 않았을 것이다. 

발을 아프게 할 가시도 없었다. 장

미는 아름답고 향기를 내지만 일단 

그 가시에 찔리면 그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감사할 여유가 없다. 찔리

는 순간, 죽을 것처럼 아프다. 크고 

많은 가시가 돋아 있는 탱자나무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이 밖

에도 가시를 가진 식물들이 의외로 

많다. 대추나무, 밤나무, 레몬 나무, 

엄나무, 아카시아 나무, 호랑가시

나무, 각종 선인장들, 산딸기, 엉겅

퀴, 그리고 담을 타고 올라가는 이

름 모를 예쁜 식물에도 가시가 숨

겨져 있다. 

가시를 가진 식물들은 언제 창조

되었을까? 창조과학자들은 가시를 

가진 식물들이 아담의 저주사건 후

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창

조된 식물들에서 타락과 심판의 영

향으로 드러났을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이미 마쳤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

이다(창1:31, 2:1-3). 그러나 창조

주는 각 생물들에게 상상하기 어려

울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유전정보)을 넣어두

셨다. 그 중에 가시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들어있었던 것이다. 일반 

과학자들도 선인장 가시를 건조한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된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랏빛 꽃이 참 예쁜 엉겅퀴는 

이름도 이상야릇한 식물이다. 피를 

엉기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땀을 흘

려 노동을 해야 할 아담에게 이 엉

겅퀴는 뽑아 없애야 할 잡초요 고

통이었다. 이 엉겅퀴 씨는 민들레

처럼 한 개의 꽃에서 수많은 씨가 

바람에 날려 퍼져나가니 농부에게

는 괴로운 것이다. 한 해만 뽑지 않

고 두면 이듬해에 더 많은 씨를 흩

뿌릴 뿐 아니라 더 깊이 뿌리를 내

려버린다. 이 엉겅퀴 뿐 아니라 창

조주께서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많

은 식물들이 아담의 타락으로 잡초

나 독초로 변하고 말았다. 

잡초들 중에는 유별나게 광합성

을 잘하는 것들이 있다. 과학자들

은 식물들이 두 가지(C3와 C4) 방

법으로 광합성을 한다는 사실을 발

견했다. 두 방법 중 고온에서는 C4 

방법이 효율이 더 높다. 그런데 열

대 지역에서 C4 광합성을 하는 잡

초들이 C3 방법으로 광합성을 하

는 곡물들을 이기게 되면 농사를 

망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벼와 

같이 사람에게 유익한 C3 식물에

서도 C4 광합성에 필요한 유전자

가 있지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다. 아담의 타락과 저주 사건으

로 어떤 유전자들에 돌연변이가 생

겨 벼의 C4 시스템이 사용 될 수 없

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

랑은 이런 저주 가운데서도 그치

지 않으신다. 엉겅퀴 속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효를 남겨 주셨

고, 사람의 주식인 옥수수를 비롯

하여 사탕수수, 조 등이 아직도 광

합성을 잘하는 C4 식물로 남아 있

게 하셨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창조자 본인이 인류의 죄 값을 다 

가져가심으로써 인류에게 새 생명

의 가능성을 남겨두신 것이다. “영

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를 주셨으니”(요1:12). 

그런데 크리스천들 중에는 진화

론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 사실, 그

들의 범죄 사실과 하나님의 저주사

건 등을 사실로 믿지 않고 있는 사

람들이 많다. 하나님이 물질만 창

조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교과서

의 진화론처럼 수백억 년 동안 빅

뱅의 결과로 혹은 수십억 년 동안 

물질이 스스로 진화된 결과로 현재

가 형성되었다고 믿는다. 이 과정

에서 하나님께서는 확률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과정이 저절로 일

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과학적

으로 불가능한 과정이 셀 수도 없

이 많이 자연적으로 발생했었다고 

믿는 것은 기적을 믿는 것과 다름

이 없지만 그들은 이 과정에 창조

자의 손길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

나님은 인정하되 기적이 동반된 성

경의 역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런 창조이론을 ‘유신론적 진화론’

이라고 부른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창조와 

같은 기적과 하나님의 손길을 인

정하지 않기 때문에 희한한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인

정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용납되지 않고, 성경의 기적을 거

부했기 때문에 성경적이지도 않다. 

그냥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설명일 

뿐이다. 이런 믿음은 인류의 근원

적인 죄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구원의 필요성

도 대다수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신학이기에 거기에 맞추기 위함일 

뿐 절실한 것이 아니다. 기적을 인

정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처녀에

게서 태어났다는 것도, 부활의 기

적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런 믿음 가지고도 천국에 갈 수 있

을까?    

2015년 새해에도 우리는 가시를 

피하고 잡초들을 제거하면서 힘든 

한 해를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과

의 관계가 회복되었건 안 되었건 

인류는 이런 환경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 필자도 혀에 암이 발생하

여 지난 몇 달 동안 수술을 하고 방

사선 치료를 받았다. 암이 재발되

지 않게 하려면 이제부터 더욱 조

심스럽게 살아가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가시와 잡초가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다. 타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도구들이 될 수 있는 것이

다. 심판 중에서도 언제나 잊지 않

고 예비해두신 하나님의 긍휼을 맛

보며 기쁘게 살아가는 모든 독자들

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식물의 가시는 창조 후 타락과 심판 때문에 드러난 것으로 추정

‘유신론적 진화론’은 자기만족 위한 이론...전혀 성경적이지 않아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29) 
가시와 잡초

창조과학 칼럼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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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프로젝트 인디밴드인 ‘블

루&블루’가 지난 12월 미주순회콘

서트를 가졌다. 구랍 20일 LA를 방

문한 블루&블루의 리더 황종률 집

사를 만났다. 

블루&블루(Blue&Blue)의 의미

는 ‘하늘과 바다’라고 말하는 황종

률 집사는 “하늘과 바다는 각각 푸

른색을 갖고 있지만 다른 푸른색

입니다. 저의 20대 시절은 참 고민

이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민

이 생길 때 훌쩍 바다를 찾았어요. 

특히 속초에 많이 갔었는데, 바다

에서 보여지는 하늘과 바다를 보

고 힐링이 됐습니다. 어떤 자유라 

할까요?”

황 집사는 음악을 시작하면서 바

다에서 느꼈던 자유를 그의 음악에 

투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며, 그가 봤던 하늘과 바다 즉 블

루&블루에 담긴 자유는 바로 하나

님께서 창조하신 메시지가 기본적

으로 들어있다고 전했다.

이런 자유함이 그의 음악활동

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된다. 1994년 유재하 음악경연대

회 은상을 수상한 뮤지션 황종률

은 96년부터 원맨 프로젝트그룹 

블루&블루를 이끌어왔다. 싱어송

라이터로서 뿐만 아니라 사운드엔

지니어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그는 

감미로운 보사노바 사운드를 국내 

음악 팬들에게 꾸준히 들려주었다. 

현재 리더이자 기타와 보컬을 담당

한 황 집사를 비롯 보컬 임진호, 베

이스 강덕형, 플륫 고유진, 퍼커션 

황성용, 피아노 강현규로 구성해 

공연과 음반작업을 하고 있다.

블루&블루의 곡 중에는 “지나가

리라”, “안녕” 등 사회성 있는 곡들

이 있다. 황 집사는 대중음악인으

로 그리고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

면서 ‘그저 덧없는 곡들을 만들어 

부르고 싶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

브리질의 싱어송라이터 주앙보스

코의 음악들이 브라질사회에 막대

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보면서 나 역

시 이런 곡들을 만들어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블루&블루 3집 “지나가리라” 수

록곡들은 한국사회의 암담한 현실

을 보여주는 ‘자살’에 관한 메시지

와 삶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

서 자살방지를 위한 여러 캠페인 

무대에서 공연을 해왔다. 우연찮게 

‘미국내 한인가정의 높은 자살률’ 

기사를 본 후 블루&블루 음악으로 

조금이나마 위로와 위안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결

국 실천에 옮겨 미주공연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크리스천으로서 대중음악 활동

하면서 갖게 되는 애로사항에 대

한 질문에 대해서는 딱히 그런 것

을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주에서 활동하시는 크리스천 

음악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만 저의 경우는 크리스천이기 때

문에 받는 제약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려움이 오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기준이랄까 그런 것들이 흔

들려버렸을 때 오는 것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음악인으로서 진실된 음

악을 추구한다면 뮤지션으로 활동

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오지 

않을 테니까요.”

서울 신월동의 작은 교회에서 사

역하고 있는 목회자를 어머니로 두

고 있는 황종률 집사는 대중음악인

으로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주일

성수는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다고 

전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

적인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 음악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바

로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하는 본분

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라나는 뮤

지션들과 음악인을 꿈꾸는 자들에 

대해서는 진실된 음악을 하도록 추

구해 나간다면 대중들은 그 마음을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고 말하며 진

심으로 노래하고 연주할 것을 당부

했다. 
<박준호 기자>

한국의 프로젝트 인디밴드‘블루&블루’리더 황종률 집사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향해 전진한다!

   크리스천들 모임‘블루&블루’의미는‘하늘과 바다’

미주 한인가정 높은 자살률 기사보고 LA공연 계획

한국 프로젝트 인디밴드 블루&블루의 공연모습

2015년 오레곤밴쿠버 한인교회

연합회(회장 오광석 목사) 임시총

회가 19일 오후 7시 벧엘 장로교회(

담임 이돈하 목사)에서 소속 24교

회 중 14교회 총대가 참여한 가운

데 속개됐다. 

1부 예배는 부회장 강승수 목사

의 사회로 기도는 고택수 장로(평

신도 부회장), 설교는 오광석 목사

가 “모이기를 힘쓰자!”(히10: 19-

25)란 제목으로 전했다.

오 목사는 “최근 지역 교인들이

나 교회들의 개교회 중심적이고 이

기적인 세태를 경고한다”며 “교회

가 연합해 모든 교회가 잘되고 함

께 성장하는 토양으로 바꾸고 만들

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임시총회는 회장 오광

석 목사의 사회로 교연이 제출한 사

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요청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으며 2015년 신임 임

원을 선출했다. 

한편 직전회장 안형일 목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이윤균 목사

가 제출한 신입 회원교회  가입요청

을 승인, 연합회 총 회원교회는 25

개 교회가 됐다. 
<기사제공: 오레곤밴쿠버 한인교회연합회>

미주한인 이민 112주년을 기념하

는 ‘2015년 미주한인의 날’ LA카운

티 슈퍼바이저위원회의 한인의 날 

선포식이 20일 오후 1시 LA 다운타

운 카운티 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슈퍼바이저위원회는 미주

한인재단USA 임원진과 함께 한인 

이민사회의 역사와 발전을 기렸다. 

이번 선포식에는 한국의 전 농림부

장관이자 5선 의원 출신의 김영진 

장로가 참석해 연설했으며 백악관 

차관보 출신의 진교륜 박사가 통역

했다. 

또한 미주한인재단 박상원 명예

전국총회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축

사를 대독했으며 LA카운티 수퍼바

이저위원회가 미주 한인의 날을 선

포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미연방의

회는 2005년 1월 13일을 미주한인

의 날로 제정한 이래, 매년 미주한

인의 날을 선포하는 행사를 가져왔

다.

<박준호 기자>

Fuller한인총동문회(회장 박진구 

목사, 전주 안디옥교회)가 주최하고 

Fuller한인M.Div.동문회(회장 신동

희 목사, 울타리교회 담임)가 주관

한 “2015 Fuller한인동문회 Over-

night Family Retreat”이 지난 18

일과 19일 Miracle Springs Resort 

and Spa에서 총인원 67명(자녀 27

명 포함)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첫날 저녁 원영호 목사(새장로교

회, Fuller 한인M.Div.동문회 증경

회장)의 설교(“고난 가운데 함께 하

시는 하나님”) 이후 소그룹 나눔의 

시간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고승희 목사(아름다

운교회, Fuller한인총동문회 부회

장)의 “목회자의 건강한 영성관리” 

세미나가 있은 후 가족들과의 휴식

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풀러한인총동문회>

GIM/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본

부(대표: 정윤명 목사 ,월넛크릭지

아이엠교회 담임)가 주최한 제 8회 

올네이션스연합 중보기도 컨퍼런

스가 지난 25일 오후 6시, 30여 교

회 여러 민족 목회자와 성도와 시민

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가주 오클랜

드 지역 샌 렌드로에 위치한 인도네

시아 교회인 Life Change Baptist 

church(담임Johanes Sudarma)에

서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소원하며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이스

라엘, 인도, 파키스탄, 라티노, 루마

니아, 아프리카, 유럽, 일본, 중국, 

필리핀, 미얀마 등 30여 민족 목회

자와 민족 교회대표자들이 함께 모

여 미국을 비롯한  한국, 이스라엘,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의 기

도 내용과 각국이 당면한 심각한 기

도제목(Prayer Issue) 요청과 회복

을 위한 영상발표(presentation)가 

있었다.

이어서 열방 민족의 치유와 회복

을 위해 각 민족 목회자들이 통성으

로 연합기도를 했다.

특히 이날 미국의 교회, 학교, 사

회, 정부, 군인, 젊은 세대를 향한 영

적각성, 미국 캠퍼스 복음화 촉구와 

함께,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보호를 

촉구하며, 특히 동성애와 낙태 등의 

창조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미국을 

위해 GIM 위원들이 새로 개정한 미

국회복기도문을 Steve Willhite 목

사(콩코드 Parkhaven church 담

임)가 낭독했다.

대회장인 정윤명 목사는 5월에 

열릴 제 8회 이스트베이 지역의 글

로벌 다문화 콘서트와 9월에 있을 

제 11회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대

회(Global Int’l Missions Rally)에 

미국내 여러 민족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의 재부흥과 함께 열방의 치료

와 회복을 위해 함께 결속해 협력

할 것을 전하면서 미국 내의 많은 

한인 커뮤니티도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기사제공: GIM>

사업계획 예산안 통과, 신 임원선출 미주한인이민 112주년...오바마 축사대독

풀러한인총동문회 주최 오버나이트패밀리 수양회

   미국과 열방의 회복위한‘한마음’ 

오레곤밴쿠버 한인교회연합회 2015년 임시총회 LA슈퍼바이저위원회, 2015년 미주한인의 날 선포식

제 8회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

오레곤,밴쿠버 한인교회 연합회 2015년 임시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미주 한인 이민 112주년을 기념하는 2015년 미주한인의 날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

회의 한인의 날 선포식이 20일 오후 1시 LA 다운타운 카운티 청사에서 열렸다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에서 인도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

어 불편을 겪었던 불법체류자들

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되

었습니다. 2015년 1월 현재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

급하는 주들은 캘리포니아, 콜로

라도, 네바다, 유타 등 12개 주로 

확장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불법체류자들

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한 AB 60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기와 실

기시험을 치르셔야 하며, 본인 신

원을 증명하는 서류와 캘리포니

아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는 증

명서류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신원 확인 증명서류: △2000

년 10월 이후 발행된 캘리포니아

주 운전면허증 또는 캘리포니아

주 ID카드, 또는 유효한 외국여권 

△2008년 이후 발급된 한국여권 

△기타: 학교서류, 타주 또는 외

국 운전면허증, 출신국 영사관에

서 발급한 ID카드, 소득세 보고서, 

법정서류, 미국내 기관에서 발행

된 포토 ID카드, 미국내 결혼증명

서 등 정부기관 발급서류 등등

-캘리포니아주 현재 거주 증명

서류: 본인 이름과 주소가 명시

되어있어야 함. 본인 이름이  없

고 가족이나 배우자 이름이 명시

된 경우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

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제

출해야 함. △학교 서류, 메디컬 

서류, 은행 서류… △유틸리티 내

역서: 휴대폰, 개스, 전기, 물, 크

레딧카드… △렌트 계약서, 보험

증서, 자동차 등록서류, 세금 보

고서 등등…

AB 60의 시행으로 서류미비자

들의 이민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

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범죄기록이나 추방명령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해

당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

셔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장합니다.

충분한 서류와 규정된 신청서 

양식에 맞춰 접수하셔서 보다 많

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213)427-9750  

캘리포니아주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지니 정 변호사

크리스천 법률 칼럼

<1면에서 계속>

셋째로 온유하게 말한다. 온유한 

말이란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

니다. 그보다 은혜에 푹 잠긴 말을 

의미한다. 온유한 말은 마치 목자가 

양 떼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막대기로 부드럽지만 단호하

게 치는 것과 비슷하다. 온유한 말

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막을 

껴입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

켜준다. 그렇게 하므로 자신을 힘들

게 하는 문제나 마음을 사로잡는 기

쁨을 마음껏 털어놓게 해준다.

따라서 격려란, 한 사람의 인생 

여정에 합류하여 그가 장애물과 피

로에 지칠 때에도 그 길을 계속 가

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다. 우리는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

하고,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야 한다.

그래서 격려는 격려하는 사람의 

동기가 사랑에 근거해야 하고, 상

대의 필요를 정확히 분별하는 지혜

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격려는 다

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경고, 꾸짖

음, 교정, 가르침, 설명, 공감, 반성 

또는 자신을 노출하는 말일 수도 있

다. 말하는 동기가 사랑이고 방향이 

상대방의 두려움을 향할 때, 비로소 

격려의 말이 될 것이다.

또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순

전한 관심이 드러나도록 말해야 한

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으

며,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

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소망

을 심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격려

의 영향력이다. 그 소망이 사람들을 

움직여 피곤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랑과 더 많은 선행에 힘쓰

도록 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견디

게 해준다. 격려는 완전히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격려는 사

람에 대한 민감함이며 하나님에 대

한 확신이다. 꾸준히 가꾸고 실천해

야 하는 것이다.

풀러 한인총동문회 주최 오버나이트 패밀리 수양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정정] 본지 제 1518호 9면에 

게재된 목회서신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는 여승훈 목사님의 글이

었음을 정정합니다. 필자 두 분 모

두에게 사과드리며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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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동부교계 게시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의 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9회 총동문(회장 허윤준 목사)의 밤이 

2월 9일(월) 저녁 7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애서 열린다. 

설교 장영춘 학장. 회비는 일인당 30달러,  부부동반 50달러. 

▲문의: (718)637-1470, (917)733-7387, (718)578-0158

뉴욕교협 이전 감사예배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재덕 목사) 이전 봉헌 감사예배가 3

월 2일(월) 오전 10시30분 새 건물에서 열린다. 주소는 244-97 61 

Ave. Litttle Neck, NY 11362

▲문의: (718)279-1414(교협사무실)

          

TCE 교사세미나
뉴욕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최영대 목사)가 주최하는 TCE 교사세

미나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열린다. 교사대학 1단계로 한국어와 영

어로 강의한다. 일정은 뉴저지: 2월 17일-4월 7일 매주 화요일, 필

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 뉴욕: 2월 19일-4월 16일 매주 목요

일,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이며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

시까지. 수강료는 160달러(14일 이후 200달러). 참석대상자는 교

사, 어린이 담당목사, 디렉터, 부모.

▲문의: (312)286-4646 bigbell59@gmail.com

에스라성경연구원 헬라어 강좌개설 
에스라 성경연구원(원장 김재호 목사)이 주최하는 헬라어 강좌가 

2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10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2

시까지 열린다. 헬라어 문법(김준남 목사),  헬라어 원전 강해(나영

애 목사) 두 과목의 수강료는 150달러(헬라어 원어성경 필요시 100

달러 추가). 인원은 12명 제한.

▲문의: (646)270-5987

미드웨스트대학교 학생모집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가 학생을 모집한다. 학위

과정은 ESL, 대학부(B.R.T, B.R.M, B.R.B.A), 대학원(M.C.C, M.C.E, 

M.C.M, M.M.L, M.Div), 박사원(D.Min, D.C.M, D.C.L)이며 온캠퍼스

(I-20발행)와 온라인, 블랜디드 강의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메

인캠퍼스는 미주리주 웬츠빌에 있으며 워싱턴DC에 분교가 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midwest.edu)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636)327-4645, (571)730-4750

26일과 27일 미 북동부 지역에 내

린 ‘눈폭풍 경보’(blizzard warning)

로 인해 뉴욕일원의 교계 행사들이 

잇달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뉴욕장로연합회는 26일 저녁 금

강산 식당에서 2015년 신년하례회

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눈폭풍 경

보가 발령된 26일 오전, 행사 연기

를 공지했다. 변경된 일정은 2주 연

기된 2월 9일(월) 오후6시30분 금강

산 식당이다.  

또 필라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에서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PGM 중보기도회도 취소됐다. 주

최측은 이메일을 통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지만 각자 처소에서 

PGM선교회와 지역교회, 선교사들

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전희수 목사)도 27일 오전부터 뉴

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예배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

나 한 주 연기해 2월 3일(화) 오전10

시 뉴욕초대교회에서 진행된다. 세

미나 강는사 김진호 목사(뉴저지예

수마을교회).

뉴욕시는 26일 오후 1시부터 27

일 자정까지 35시간 동안 눈폭풍 경

보가 발령된 상태로, 뉴욕시는 26일 

오후 11시 이후 모든 차량의 통행금

지령이 내려졌으며 예상 적설량이 

12-18인치에 이른다.

이번 눈폭풍 이후에도 미동부 지

역에는 낮 최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

지는 강추위가 계속됨에 따라 제설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따라 1월말-2월초에 잡

힌 교계 행사들의 일정에도 다소 차

질이 생길 전망이다.
<유원정 기자>

뉴욕원로목사회 월례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볼링대회 게임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쳤다.

뉴욕에 불어닥친 눈폭풍으로 시민들이 발길츨 재촉하고 있다

뉴욕장로연신년하례회, 여성목회자협세미나 등 

동부‘눈폭풍 경보’발령 교계행사 연기

뉴욕원로목사회(회장 소의섭 목

사) 1월 월례회가 동양제일교회(담

임 빈상석 목사) 초청으로 지난 20

일 동 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부회장 홍상설 목사

의 사회로 김정식 목사의 기도, 빈

상석 목사의 말씀선포에 이어 임지

웅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설교에 나선 빈상석 목사는 열왕

기하 15:1-7절을 본문으로 “죽는 

날까지”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목

회 현장에서 떠났지만 마지막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박수를 

받는 은퇴목사님들이 되시기를 부

탁한다고 말하고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를 소개하면서 존경도 칭찬도 

못 받고 온갖 모욕을 다 당했지만 

마지막 결론에 그것이 무슨 문제인

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했다. 

뉴욕원로목사회 2월 월례예배 

18일(수) 아름다운교회(황인철 목

사)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뉴욕원로목사회>

비영리 문화공연단체 이노비

(EnoB: Innovative Bridge, 대표: 

강태욱)가 2015년 ‘이노비 아웃리

치 콘서트(EnoB Outreach Con-

cert)’ 첫 공연을 뉴욕 맨해튼 어

퍼이스트사이드에 위치한 메모리

얼 슬론 케터링 암 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에

서 가졌다.

본 공연은 뉴욕에서 활발히 활

동 중인 오은지(Music Director, 

Flute)와 강민영(Piano) 등 7명의 

젊은 음악가들의 재능기부로 이뤄

졌다.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3시까

지 총 14곡의 아름다운 감동을 선

사한 ‘이노비 클래식 콘서트(EnoB 

Classic Concert)’는 동 센터를 시

작으로, 29일(목) 갈보리 호스피스

(Calvary Hospice, Bronx), 2월 25

일 오후 1시 컬럼비아 어린이 병원

(Columbia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Manhattan)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찾아가는 공연을 계

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노비의 강태욱 대표는 “2015년

은 총 공연 횟수를 40회에서 90회

로 늘려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작은 공연이지만 감

동과 힐링이 있는 무대로 재능기부

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행복나

눔 (Spreading Happiness)을 실천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모

든 공연이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많

은 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바란다

는 말을 전했다.

후원문의: happiness@enob.org 

(212)239-4438 www.enob.org
<기사제공: 이노비>

<7면에서 계속>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기록된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초대교회 교인들

에게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2)성경이 보인다!-고전 15:1-

11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에 대

한 자신들의 신념을 담은 것일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확신에 차서 예수를 증거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전달하던 복음의 핵심은 ‘역사적인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에 있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복음 자체가 능력이란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 복음을 듣고 믿

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 

초대교회의 상황은 사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

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을 주어야 했

다. 그 결과 신약성경이 집필되었

다. 사도들이 초대교회와 후대에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남긴 말과 

글은 근본적으로 동일하였다. 그러

나 사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

은 후에는, 기록된 말씀이 절대적

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메일: covenantcho@yahoo.com 

‘목회자 가족 건강을 위한 무료 

볼링대회’가 지난 22일 오전 9시부

터 와잇스톤 볼링장에서 열렸다. 

교회일보(대표 우병만 목사)와 

처음으로 볼링대회를 공동주최한 

뉴욕목사회 회장 이만호 목사는 “

목회자들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

을 잃게 된다”며, “목회자들 간에 

친목과 화합을 위해서도 좋은 기회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에 앞서 안창의 목사가 기

도했으며 이만호 목사의 인사말이 

있은 후 김연규 목사가 게임 안내

를 했다. 총 3회에 걸쳐 게임을 진

행했으며 푸짐한 선물과 함께 시상

도 했다. 

△최우수상 나일권 전도사 △터

키상 안창의 목사 △포키상 김연규 

목사 △여성부우수상 이진아 목사(

순복음안디옥교회) △부부상 이풍

삼 목사(한인동산장로교회)와 박미

혜 사모.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교회일보 공동주최

동양제일교회 초청 뉴욕원로목사회 1월 월례예배

이노비, 암 환자 위한 새해 첫 공연

황병호 목사 소천

목회자 가족 건강을 위한 무료 볼링대회

지난 23일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 센터 공연을 마치고 공연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황병호 목사(1922.1.7-2015-

.1.20)가 지난 20일 오후 1시52분 

93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 황병호 목사는 이복석 

사모와 사이에 황은영 목사와 황

상하 목사(퀸즈제일교회 담임), 황

문영 목사 등을 비롯해 5남 2녀를 

두었다. 

환송예배는 이길호 목사의 집례

로 지난 22일 오후 7시 뉴저지 중

앙장의사에서 열렸으며, 하관예배

는 김남수 목사 집례로 23일 오전 

11시 장지인 파인론 공원묘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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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Fuller 목회자 세미나’ 
‘Fuller한인총동문회’(회장 박진구 목사, 전주 안디옥교회)가 주최

하고 ‘Fuller한인M.Div.동문회’(회장 신동희 목사, 울타리교회)가 주

관하는 ‘2015 Fuller 목회자 세미나’가 2월 2일(월) 새장로교회(담임 

원영호 목사 970 N. Virgil Ave., LA)에서 개최된다. ‘선교와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 강사

는 박진구 목사이며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참가

비는 20달러(1월30일까지 이메일을 통한 사전등록자 중 선착순 30

명에 한해서 10달러).

▲문의: (323)404-3147 박세헌 목사 

얼바인아름다운교회 성전입당 및 설립기념 부흥회
얼바인아름다운교회(담임 이동준 목사)는 성전입당 및 설립기념 

부흥회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주제로 30일(금)부터 2월 1

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와 일정은 △30일 양병희 목사(서울영안

교회) 오후 7시30분 △31일 최낙중 목사(서울해오름교회) 오전 6시 

오후 7시30분 △2월 1일 박응순 목사(인천주안중앙교회) 오전 11

시, 오후 6시.

▲문의: (949)250-1111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미기

총,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가 주최

하고 자마(대표 강순영 목사), OC교

협(회장 김기동 목사), OC목사회(회

장 곽재필 목사), OC평신도전도연

합회(회장 윤우경 집사)가 공동 후

원한 미주교회연합 기도성회가 ‘이 

땅 고쳐 주소서’라는 주제로 22일부

터 25일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

기홍 목사) 비전센터에서 열렸다. 

은혜한인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

와 한기홍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금

요일 저녁집회는 본 교회 G4찬양단

의 특별찬양이 있었으며 영 김 가

주하원의원이 간증했다. 이어 정인

수 목사(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담

임)가 ‘부흥의 인생, 부흥의 교회’(창

35:1-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인수 목사는 “80년대부터 2000

년대는 이민교회의 전성기였다. 지

금은 이민교회 성장이 주춤한 실정

이다. 한국교회도 어렵다. 이민교회

를 보면 예전 같은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

님께 더더욱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은 부흥을 주시는 분이시다. 세속주

의 물결일수록 부흥을 절감해야 한

다. 부흥만이 살길이다.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보좌 바

라보고 회개해야 한다. 어두운 시대

일수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

을 믿어야 한다. 성령과 말씀으로 기

도와 말씀으로 활활 타서 미주가 부

흥역사 쓰는 진원지가 되길 축원한

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합심기도 시간에는 곽

재필 목사가 ‘학교에 대하여’, 더글

러스김 집사(HYM대표)가 ‘문화에 

대하여’, 그리고 이서 목사(미주비

전교회 담임)가 ‘부흥에 대하여’라

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 인도했으며 

박희민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의 축도로 마쳤다. 

이번 기도 성회 목요일 저녁에는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담임)

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사람’(출

32:1-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

으며, 민경엽 목사(OC교협 직전회

장), 김철민 장로(CEF가정사역원 

대표), 김정우 목사(남가주동신교

회 청년담당) 등이 합심기도를, 임

형태 목사(미기총 증경대표회장)가 

축도했다. 

금요일 새벽집회는 한기홍 목사

가 ‘부흥만이 살 길 입니다’(대하

20:2-3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

며, 토요일 새벽집회는 정인수 목사

가 ‘다시 새롭게 들어야 할 하나님

의 음성’(행27:18-26)이라는 제목

으로 설교했다. 

또한 토요일 저녁집회는 김남수 

목사(뉴욕 프라미스교회 담임)가 ‘

더 나은 본향’(히11:12-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박용덕 목사

(OC교협 증경회장),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명교회 담임), 정기정 목

사(파이어 크루세이드 청년부흥운

동 지도)가 합심기도를 인도하고 김

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담임)가 축

도했다. 

한편 주일오후에 열린 마지막 집

회는 김남수 목사가 ‘좋게 보이는 

위험’(신1:5-33) 제목으로 설교했

으며 한기홍 목사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2015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 및 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 이취임

식이 OC한인교회에서 열렸다

미주교회연합 기도성회 금요일 저녁 집회에서 정인수 목사가 말씀선포후 

청중들과 함께 합심기도를 하고있다

미기총, 남가주한인교계와 연합 기도성회 성료

‘이 땅 고쳐주소서’...미주교회연합 

2015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 및 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 

이취임식이 25일 오후4시 오렌지

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

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신임 이종희 단장은 취임사를 통

해 “밀알에서의 사역을 통해 손과 

발, 그리고 온 맘을 다해 밀알선교

단을 사랑해야한다는 것을 깨달았

다. 그동안 이영선 단장이 밀알선교

단을 풍성하게 자라게 했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께 기

도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여러분

과 함께 동역하여 희망과 빛이 되

는 남가주밀알선교단이 되도록 최

선을 다해 뛰겠다. 관심가지고 동역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기 목사(북가주밀알 단장)

의 사회와 LA밀알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임덕순 

장로(남가주밀알 이사)가 기도했

으며 밀알수어찬양팀의 특별찬양

이 있은 후 김영길 목사(미주밀알 

이사장, 감사한인교회 담임)가 ‘여

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시

37:3-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열린 남가주밀알선교단 단

장 취임식에서 이재서 목사(세계밀

알연합 총재)가 격려사를, 남가주

밀알선교단 신임 단장인 이종희 목

사가 취임사를 했다. 이어 남가주밀

알 이사장 남성수 목사가 미주밀알 

총단장 이영선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과 함께 격려사를 했다. 

아울러 진행된 2015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은 윤자근 장

학위원장의 사회로 풀타임 장애인

(15명), 인턴십(5명), 꿈나무(33명), 

근로복지(10명), 한국(10명), 제3국

(15명) 등 총 88명에게 151,313달

러를 전달했다. 
<박준호 기자>

장학금 전달...총 88명에게 151,313달러 

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 이취임식

소망소사이어티 주최 제132차 소망교육세미나가 LA복음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찬양사역자 김명식 콘서트가 이음카페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주최한 제132차 소망교육 

세미나가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12시까지 LA복음연합감리교

회(담임 이영성 목사)에서 열렸다. 

유분자 이사장은 “소망유언서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유언서다. 예

전에는 유언서에 법적대리인을 한

명 쓰게 했다. 하지만 대리인이 당

사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상황이 발

생하기에 두 명을 쓰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이사장은 “아프리카 챠

드에 우물파기 프로젝트를 2008년

부터 시작했다. 현재 아프리카에 

240개의 우물을 팠다. 그리고 시신

기증운동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675명이 시신기증했다. UCI를 통

해 실시중인 시신기증을 통해 세계 

여러 곳에서 UCI에 찾아온 의학생

들을 훌륭한 의학도로 후원하는 일

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철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

된 세미나는 소망소사이어티 소개 

동영상, 소망중창단과 참석자들이 

함께 노래하는 시간이 있었으며, 주

혜미 교수(로드랜드대학교, 소망소

사이어티 사역부장)가 ‘치매예방과 

웃음치료’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최경철 사무총장이 ‘소망유

언서를 꼭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의했으며, 이날 참석한 자들과 함

께 상황극을 통해 유언서 작성을 해

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범영 홍보대사가 시신기

증에 대한 간증을 했으며 유분자 이

사장이 ‘아름다운 살, 아름다운 마

무리’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날 아프리카 챠드에 설치된 소

망우물 영상소개 시간을 가진 후 모

든 순서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찬양사역자 ‘김명식 콘서트’가 원

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 

주최로 22일 저녁 7시 이음카페(대

표 김동일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

렸다. 

이날 콘서트는 ‘오직 예수’, ‘What 

a wonderful world’,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예수님은 사랑이라’를 

불렀으며. ‘난 예수가 좋다오’를 콘

서트를 관람하러 온 양재혁 목사(

남가주주님의교회)와 함께 불렀다. 

그리고 작년 4월 한국에서 벌어졌

던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며 만든 ‘

남겨진 아빠의 기도’를 불렀다.

이날 위대한탄생 출신 허지애 씨

가 찬조 출연해 ‘Isn’t she lovely’, 

‘Love’, ‘승리’, ‘가시나무’를 부르며 

콘서트를 빛냈다. 

김명식 씨는 “교회와 세상 사이

에 좋은 다리가 되자는 콘셉으로 

운영 중인 이음카페에서 콘서트를 

하게 돼 기쁘고 좋은 공연에 감사

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와서 

보니 이곳에 계신 분들이 격려가 많

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있었던 콘서트를 비롯해 LA지역 

순회공연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힘

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터박 목사는 “처음으로 카페에

서 콘서트를 했다. ‘스토리 콘서트’

라는 이름으로 준비했는데 많은 분

들이 와서 감사하다. 앞으로 찬양콘

서트를 카페에서 하게 될 텐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기독교문화를 

나누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찬양사역자 김명식 씨는 지

난 14일 LA에 도착 새생명비전교

회, 나성순복음교회, 주님의마음교

회, 테매큘라 한인교회, LA사랑의

교회 등에서 찬양콘서트 및 집회 

특송을 했으며, 24일 오전11시에

는 세리토스장로교회에서 열린 보

컬클리닉 강사로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제132차 소망교육 세미나
원하트미니스트리 주최‘김명식 콘서트’성황상황극 통해 유언서 작성 이유 설명
‘Story Concert With Cafe E.Um’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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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교연구원(KRIM·문상철 

원장)은 22일, ‘2014 한국선교현

황’을 발표하고 지난해까지 해외

로 파송한 한국 선교사는 163개

국, 총 2만467명이라고 밝혔다. 이

는 전년보다 382명 증가한 수치로 

전년 대비 1.90% 늘었다. 

이번 현황에는 중도포기와 긴급

철수 선교사 현황도 처음으로 공

개해 녹록지 않은 선교사 현실도 

감지할 수 있게 됐다. 조사는 지난

해 11월 14일부터 올 1월 16일까

지 교단선교부와 파송·지원단체 

162개를 대상으로 이메일과 전화, 

팩스로 실시했다. 

KRIM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파

송한 선교사 중 교단(노회 포함) 

파송 선교사는 9306명, 초교파 선

교단체는 1만779명, 지원단체(연

구·훈련) 소속은 382명으로 나타

났다. 파송국가는 163개국으로 조

사됐으며 이중 10개국에 전체 선

교사들의 50.6%가 몰려 있었다. 

10대 파송국은 중국이 가장 많았

고 뒤를 이어 미국 인도 일본 필리

핀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캄보디

아 러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현지 정부가 선교를 제한하고 

있는 이른바 ‘창의적 접근지역’에

는 46.9%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일부 

국가에 선교사들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포기와 긴급철수 선교사 수

치도 공개했다. 중도포기한 선교

사는 304명이었다. 이

는 전체 선교사의 1.5%

로 다양한 이유에서 본

인이 결정한 것이라고 

KRIM 관계자는 전했다. 

철수 선교사는 267명으

로 비자발급 제한이나 

강제 출국 등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사역

지를 떠났다. 긴급 철수

는 해마다 늘어 2012년 

117명, 2013년은 215명이었다. 

KRIM이 이번에 발표한 통계

는 지난 8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발표한 통계(170개국, 

2만6677명)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선교사를 정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KRIM에 따르면 

선교사는 선교단체의 회원이어야 

하며 타문화권에서 복음화에 직간

접적으로 기여한다. 또 모금에 의

존하는 재정 원칙으로 살아야 하

며 본부 행정가와 선교단체의 감

독을 받는 자비량선교사(전문인)

를 포함한다. 개교회 파송 선교사

는 제외했다. 

범아시아·아프리카대
학협의회 교수 모집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시

아·아프리카에서 대학을 설립,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의 제

자와 사역자로, 지도자로 양육하

는 목적으로 설립한 범아시아·아

프리카대학협의회(PAUA)가 교수

를 모집한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설립한 ‘쿠

미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기술

학부에서 근무할 교수요원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전문 문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

으며, 영어강의가 가능해야 한다. 

Y국, Y과학기술대학교(선교 금

지국가여서 이니셜 처리)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해당 전

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계공학 분야의 고체의학(1명), 

유체의학(1명), 재료의학(1명) 교

수를 모집한다.(010-6574-0191)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은 21일 ‘이단·사이비

에 대한 총회장 특별 담화문’을 발

표하고 전국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밖 성경공부에 참여하지 말라”고 당

부했다. 

교단은 담화문에서 “이단들이 교

회 안에 침투해 은밀히 미혹활동을 

하고 교회 밖 성경공부를 통해 정통

교회 성도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면

서 “이단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가출, 학업·직장 포

기, 부모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교회 

밖에서 열리는 정체 모를 성경공부

나 신학원(무료 성경신학원) 공부에 

참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단들은 교회 예배 방해와 

교회 잠입 등으로 기존 교회와 충돌

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특히 예장

합동 교단 명칭과 로고를 건물과 주

보, 전도지에 사용하고 있으며, 교회

를 매입해 교단 교회로 위장하는 등 

교단에도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설

명했다. 

예장합동은 이단의 구체적인 접

근 방법을 나열하고 경계에 힘쓸 것

을 부탁했다. 교단은 “캠퍼스에선 

신학기를 앞두고 설문조사로 접근

하며 선교·봉사·문화 단체로 위장

해 지능적으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최근엔 적성검사, 심리

상담, 애니어그램 테스트, 독서·논

술 강의, 힐링 콘서트 개최, 리본 공

예, 재능기부 행사, 타로카드점 보기 

등 다양한 미혹활동으로 접근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

부했다. 

예장합동은 매년 2월과 9월 첫

째 주간을 ‘이단 경계주간’으로 지

키고 있으며, 총회 이단·사이비피

해대책조사위원회 홈페이지(2dan.

kr)를 통해 이단 관련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지역별 공청회서 정책 제안 받아

한편 총회정책연구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봉생 목사)는 공청회를 통

해 교단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

선다. 

예장합동 총회정책연구소운영위

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총회 정

책 과제 발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해 교단 정책 및 정책연구소 활동방

안 등을 청취하기로 했다”면서 “공

청회에는 전 총회장과 총신대 교수, 

목회자 등이 강사로 나서며 전국 노

회장과 서기, 총회실행위원 등이 참

석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공

청회는 3월 12일 전북 정읍 성광교

회(김기철 목사), 19일 대구 달서교

회(박창식 목사), 26일 서울 총회회

관에서 차례로 개최된다. 

장봉생 위원장은 “총회정책연구

소는 연구·개발한 정책을 총회 실

행위원회에 보고하며, 총회에서 채

택되면 그대로 실행된다”면서 “교단 

상설기구이자 ‘싱크탱크’라 할 수 있

는 총회정책연구소가 조만간 총신

대, 총회세계선교회, 기독신문 등과 

함께 교단의 4대 주요 기관으로 자

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9월 열

린 제99회 총회에서 상설기구로 설

립허가를 받았다. 박사급 연구원과 

전문위원들이 신학 교육 행정 전도 

선교 사회 등 10개 분야의 교단 정책

을 연구·발굴할 예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시각·

공간적으로 재현한 성서체험전 ‘렛

츠바이블(Let’s Bible) 시즌2 더 메

시아-예수, 그의 위대한 생애’ 개관 

감사예배가 23일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블루스퀘어 3층 특설전시장에

서 열렸다. 

렛츠바이블은 읽기만 했던 성경

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성경의 

역사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림과 영

상, 조각 등을 망라한 전시문화 콘텐

츠다. 왕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스도의 수난, 십자가의 길, 골고

다 언덕, 무덤정원. 부활 등의 내용

으로 구성됐다. 특히 야외전시장에 

재현된 골고다 언덕과 예수님의 무

덤은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감

동을 준다. 

렛츠바이블 시즌1은 2004년 12월 

20일 한국기독교선교 120주년을 맞

아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진행돼 3

개월간 24만여 명이 관람했다. 

이번 전시는 한국교회연합(한교

연)과 제이엔디씨티인베스트(대표 

이동원)가 주최하고 오너스코리아(

대표 신동운)와 렛츠바이블(대표 김

욱)이 주관하고 있다. 전시기간은 1

년이다.

한교연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130년의 역사를 갖

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번 성서체험

전을 통해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해지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추천사에서 “성서체

험전은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빛과 사랑의 대서사시”라고 밝혔다. 

월간목회 대표 박종구 목사는 “‘너

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

의 질문에 정답을 만나는 현장”이라

고 추천했다(1670-1277·letsbible.

com).

북한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장마당(암시장)이 교통 및 정

보 유통 활성화로 북한 선교의 교

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주일(부천창조교회) 목사는 

북한선교 전문단체인 손과마음선

교회(이사장 최덕순 목사)가 다음 

달 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

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서 ‘북한 

장마당을 통한 선교의 전략적 기

회’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 목사는 북한

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 몰래 성경

을 읽고 남한방송을 듣다 1998년 

탈북했다.

그는 20일 미리 배포한 발제문

과 인터뷰에서 1000여개에 달하는 

북한 장마당이 국가 계획경제 실패 

이후 상당수 주민 생계를 책임져 

선교에 효과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장마

당 형성에 따른 교통 자유화가 북

한 복음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

조했다. 북한 시장에 있는 모든 상

품은 상당수 북한과 중국 국경 지

역으로부터 밀수되고 있으며 이것

이 전국의 시장으로 퍼지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으로 북한 주민들은 

각 도를 마음대로 오갈 수 있으며 

교통 자유화는 북한 복음화에 엄청

난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

고 심 목사는 주장한다.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각종 밀수

품의 범람은 성경의 반입을 가능하

게 할 정도다. 심 목사는 “장마당을 

통해 북한 주민의 각종 수요가 늘

고 있으며 이는 복음의 창구가 되

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가는 휘발유 밀수업자

들과 함께 성경을 들여보내기도 했

다고 언급했다.

또 부쩍 늘어난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은 정보 유통의 기동성을 가져

와 선교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그

는 “휴대전화 사용은 최근 암시장

에서의 매상을 올리는 데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물가 동향

이나 금융거래 정보의 유통을 촉진

시키고 있다”며 “빠른 정보교환은 

복음 전파에도 통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마당 장사꾼(일꾼)의 역할도 

크다. 장마당이 북한 전역으로 확

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들 장사꾼

도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이

는 복음을 내륙 지방까지 전하는 

귀중한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상

품을 팔고사는 복잡한 시장 환경

은 악명 높은 북한 보위부 스파이

들의 감시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심 목사는 “물건을 사고팔면서 복

음을 전하고 자리를 이탈하면 스파

이들이 손을 쓸 수 없게 된다”고 말

했다. 

북한 암시장에서 가장 많이 유통

되는 정보가 점과 같은 무속신앙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은 북 선교에

서 또 하나의 기회로 작용한다. 무

속신앙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체

할 전략을 효과적으로 세운다면 빠

른 속도로 북한 복음화가 진행될 

수 있다.

심 목사는 장마당의 특성을 한국

교회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

한다. “북한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

간이 장마당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가 북한선교를 위해 기도는 많이 

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용이한 북한의 장마당을 전

도의 도구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사

실상 하나님 앞에 소명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일복지재단은 25일 음주사고

를 일으킨 재단 소속 방모 목사를 

보직해임하고, 이사장 최일도 목사 

명의로 사죄문을 발표했다. 

최 목사는 사죄문을 통해 “언론

에 보도된 ‘유명단체 소속 목회자, 

음주운전에 경찰서 난동’ 기사의 

당사자가 임종을 맞는 노숙인들을 

위한 시설인 ‘다일작은천국’의 시

설장임을 확인한 후 즉각 보직해

임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당사자도 어떤 결정

이든지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드리

며 철저히 반성하겠다고 했다”며 “

전 임직원들도 책임을 크게 통감하

고 반성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재

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

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서울 논현동 한 음식점 주차장에

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

된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

교통법 위반)로 방 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음주측정 결과 방 목사

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41%였으

며, 방 목사는 조사 과정에서 욕설

을 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

졌다.

한국선교연구원, 2014 ‘한국선교현황’ 발표

예장합동 총회장 담화문...교회밖 성경공부 금지 당부

개관 감사예배, 블루스퀘어 3층 특별전시장서

북선교단체 세미나, 1000여곳…“복음전달 가장 적합” 평가

한국 선교사 163개국에 2만467명 파송

“이단 활동 각별히 주의를” 

예수의 생애 한눈에…‘렛츠바이블 시즌2…’ 

“북한 장마당서 성경책 팔린다”

다일복지재단, 음주사고 관련자 보직해임



2015년 1월 31일 토요일 13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선   교www.chpress.net

한국교회는 1960-70년대에 걸

쳐 급성장하였다. 이때에 대학선

교를 하는 단체들도 많이 생겨났

으며 한국교회 일꾼들을 키우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전자는 모

달리티(Modality)의 전통교회요 

후자는 소달리티(Sodality)의 선교

단체였다. 전통교회는 주로 부흥

회를 일상화하며 목양에 힘썼고 

선교단체들을 제자훈련이란 기치 

아래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며 끈

끈한 유대를 형성했다. 헌데 이 두 

구조는 보이지 않게 서로 반목하

며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선교단

체들은 당시 지역교회가 눈을 뜨

지 못한 대학복음화 사역을 하면

서 나름대로 자긍심이 컸다. 큰 이

상을 향해 젊은이들이 어우러지면

서 자연스럽게 지역교회를 폄하하

고 독자적인 담을 쌓기도 했다. 따

라서 지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는 

이런 대학선교 단체들을 상당히 

경계하며 부담스러워했다. 1980년

대 들어오면서 두 구조 가운데 의

식 있는 사역자들이 문제를 제기

하며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세월이 흐른 지금 상황

은 어떠한가? 교회와 선교기관 간

의 이해도도 넓어졌으며 상당히 

건설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

만 아직도 몇몇 선교기관들은 폐

쇄성이 강하며 일부 목회자들 중

에는 대학선교기관들을 곱지 않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과연 두 

구조의 상생은 가능한가? 각각의 

기능은 무엇이며 어떤 상관관계 

속에 서 연합을 이룰 것인가? 이

에 우리는 현실적인 이해타산이나 

막연한 편견보다는 신학적으로 접

근할 필요가 있다. 

 

1.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

님의 구속사역을 위해 모달리티

(Modality)와 소달리티(Sodality)

라는 두 개의 조직체가 있어왔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지연이나 혈연

으로 구성된 자연적인 조직을 말

한다. 이에 회원들에 대한 자격조

건은 크지 않다. 이 조직은 사람 

중심의 관계 지향적이다. 모달리

티는 일반적으로 다양성, 존재를 

강조, 사람 지향적, 여론에 의한 행

정, 안정을 지향, 생물학적인 성장, 

낮은 헌신 등이다. 이를테면 유대

인의 회당이나 교회 같은 조직체

를 말한다. 모달리티 지도자형은 

통제와 보수, 조화와 일치를 우선

으로 한다. 

소달리티는 인위적 요소가 강하

다. 주로 어떤 특정한 과업을 추진

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로서 목

표 지향적이다. 여기의 특징은 단

일성, 일을 강조, 과업 지향, 비전

에 의한 행정, 선교 지향, 2차 결단

에 의한 성장, 높은 헌신이다. 정치

적 파당이나 학생 선교단체가 여

기에 속한다. 따라서 회원들에 대

한 특수한 자격조건이 요구된다. 

소달리티 지도자형은 역동성, 창

의성, 비전과 도전 등이다. 

 

2. 선교단체의 뿌리

모달리티로서 교회와 소달리티

로서 선교단체의 관계는 이해도에 

따라 그 무게중심이 다르다. 일반

적인 관점은 선교단체를 가리켜 ‘

교회병행단체(Para-Church 

Organizations)’라고 부른다. 그러

나 그루덤(Grudem, W.A.)은 이러

한 견해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

는 마치 선교단체가 교회와 병행

(Beside)함으로 교회 밖에 있는

(Outside of)것이어서 서로 별 상

관이 없음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말한다. 영국교계에서는 

선교단체가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에서 ‘전도의 팔(Evangelistic 

Arms)’ 노릇을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신학적 논구

를 거쳐 영국 학원선교 연합단체

인 UCCF문건에서 공식적으로 사

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학원선교

단체에 대한 UCCF의 평가는 너무 

교회중심으로 치우쳐있다고 여긴

다. 대학 선교단체가 단지 교회에

서 캠퍼스 전도를 위한 특공대 수

준의 위상으로 외소화 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아무튼 교회와 선교단체는 그리

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된 영적 

조직체임에는 틀림없다. 결코 뿌

리가 다른 별개의 경쟁구도가 아

니다. 그 차이는 신학과 신앙에 있

지 않고 단지 기능상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

회란 모달리티로서 하나님의 인류

구속을 성취해가는 중심기관이요 

원줄기이며 선교단체는 교회의 위

임을 받아 특별한 목적수행을 위

해 파생된 소달리티적 역할이라는 

것이다. 

 

3. 두 구조의 상호 연관성

역사적으로 모달리티는 소달리

티를 없애버리는 경향이고, 소달

리티는 점차 그 구조나 태도에 있

어서 모달리티처럼 되는 경향이 

있다. 중력이 전통교회에 있다는 

말이다. 랄프 윈터(Ralph D. 

Winter)는 두 구조의 기능이 이렇

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기독교도들 간에는 이에 대한 적

법성 및 적절한 관계에 대해 심각

한 혼란이 계속되어왔다고 평가한

다. 그는 해석하기를 모달리티로

서 교회조직은 매우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구조로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달리티 구조 외에 ‘

소달리티’라는 또 다른 구조를 통

해 일하셨음을 강조한다. 그는 이 

두 구조가 모두 정당한 것이며 대

위임령을 이루기 위해 서로 조화

롭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하나님나라 확장에서 지역교

회와 선교단체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대등한 관계로 서로 공

존하며 유기적 협력이 일어나야 

한다고 여긴다. 

 

4. 건설적 대안 

그러므로 이제 교회와 학생 선

교단체는 “세계선교”라는 넓은 관

점에서 서로 존중하며 긴밀한 유

대 속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를 위해 선교단체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전통교회를 섬기는 차원에

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좋다. 나

아가 대학 선교단체는 교회에 부

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승장 목

사는 “그 방편으로 지역교회가 하

는 사역을 선교단체가 백화점식으

로 다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

다. 

선교회는 대학 복음화를 위해 

지역교회가 할 수 없는 더욱 전문

적이고 특수한 사역을 창조적으로 

개발하며 진화해가야 한다. 참고

로 선교한국이나 어바나 선교대회 

같은 연합운동(Movement)이나 

선교학교, 기도훈련 세미나, 한시

적 양육 프로그램 등 많은 사역을 

얼마든지 고안해낼 수 있다. 

한편 교회에서는 일부 대형교회 

외에는 대학인들을 전문적으로 훈

련을 시킬만한 노하우나 여력이 

없다. 실제 교회에 온 대다수 청년 

대학인들은 훈련보다 교회 봉사하

기에 더 급급하다. 한참 배우고 훈

련시켜야 할 때 성장의 기회를 놓

치면 그들 당사자는 물론 교회와 

하나님나라 차원에서도 손해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순간 얻지만 일

꾼들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교회는 장기적 

안목으로 대학인들이 선교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장려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한다.

 
맺는 말

모달리티로서 지역교회와 소달

리티로서 선교단체는 주님의 과업

을 이루기 위한 영적 한 몸체이다. 

그러므로 서로의 사역적 기능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도우며 함

께 가야한다. 교회의 배경이 없는 

선교사 파송기관이나 단체들을 힘

을 쓸 수 없다. 반대로 선교전문기

관들을 배격하고 교회 독자적으로 

타문화권 선교를 펼치는 것도 위

험성이 크다. 정 자체 교회적으로 

선교사역을 펼치려거든 영세하더

라도 소달리티적 담당기관을 만드

는 것이 좋다. 선교업무는 상식으

로 풀 수없는 전문성, 특수성, 과중

성의 성격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소달리티적 선교

기관들을 의도적으로 앞세우며 연

합된 대오를 펼칠 때가 되었다.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제임스송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선교를 위한 Modality와 Sodality의 상관관계

선교의 창 (24)

교회와 선교단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영적 기관이다. 

그러므로 두 구조는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며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써야  한다.    

한국에도 IS자생대원 등장? 

한국에서도 10대 소년이 IS(이슬람 국가)에 가담한 것으로 보도

되면서 마침내 국내에서도 자생 IS대원이 등장하였다는 뉴스는 충

격적이 아닐 수 없다. 수개월 전 일본에서도 한 두 명의 청년이 이 

단체에 가입하려는 정황을 일본경찰이 포착, 조기 저지한 것으로 보

도됐는데, 한국의 10대 소년이 IS에 가담한 것은 거의 사실로 나타

나고 있다. 

안타까운 한국내 프랑스 테러 보도 

연초 프랑스 잡지 ‘샬리 에브도’ 테러는 도리어 프랑스를 하나로 

묶어주었고 테러에 결코 질 수 없다, 아니 표현의 자유는 결코 양보

할 수 없다고 하는 3백70만-400만명이 참여하는 프랑스 최초의 대

규모 집회를 열게 했다. 프랑스는 다시금 1792년 자유·평등·박애라

는 계몽주의의 슬로건을 강조하면서 인권과 표현의 자유는 그 누구

도 억제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보여주었다. 

신학적으로 평가한다면 기독교를 말살하는 프랑스혁명 이후 프

랑스는 계몽주의 철학으로 자유와 관용을 강조하였다. 물론 부패한 

카톨릭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 프랑스는 구라파에서 무슬림 인구

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됐다(700만으로 추산). 하지만 프랑스의 관용

철학이 이슬람 과격분자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국내 언론보도는 왜 남의 종교를 과격하게 비판해 감

정을 건드렸느냐는 식이다. 심지어 프랑스에서 알제리 이민청년들

의 소외와 실업 등 사회문제가 저들을 테러로 몰고 갔다고 프랑스 

사회의 모순을 지적한다. 중동의 이슬람 미디어 ‘알 자즈라’도 프랑

스의 식민지 정책이 테러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서구 국가치고 서구 식민지나 일본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나라가 얼마나 되는가? 그 젊은이들은 식민지를 모르는 세대

들이다. 한심한 분석이다. 너무 일방적이고도 편견적인 언론을 개

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작년 말 호주 카페에서의 테러, 작년 

초 캐나다에서 일어난 이슬람 테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호주나 캐나다는 식민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북아프리카는 

보코하람이라는 이슬람 원리주의 집단의 만행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인간성에 대한 엄청난 범죄라고 신랄하게 비난

했다. 북아프리카에서 보코하람의 무자비한 살상은 식민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 김군이 만약 IS에 가담하였다면 그것도 우리 사회경제

에 책임을 돌릴 것인가? 

관에도 풍자만화 

IS의 궁극 목표는? 

이슬람국가의 최종 목표는 유럽, 나아가서 전 세계의 이슬람화이

다. 테러로 인해 프랑스 무슬림들은 수난을 당하고 무슬림 단체는 

비난성명을 발표했지만 아랍국가들은 적극적으로 비난한다는 보도

가 별로 없다. 코란은 테러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많다. 그러나 언론

들은 여기에 대해 침묵한다. 

<14면으로 계속>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13면에서 계속>

구라파 이슬람화 전략에 대해여 작년 12월 독일의 한 언론인이 이라크

에서 IS대원들과 대담한 내용이 조선일보에 잘 보도됐다. 그들은 구라파

를 이슬람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시간문제라고 했다. 

교리적으로 이슬람은 자기들 종교나 창설자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

는 불경이다. 그러나 샬리 에브도는 이슬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와 정치 

모든 분야를 풍자하는 최고의 풍자만화 잡지다. 이번에 편집장이 살해되

면서 500만부가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다. 프랑스 국민들은 더 비판과 풍

자를 멈추지 말라고 격려했다. 

구라파의 위기 

시카고대학 철학교수 라일라 마크 라일라는 서구문명이 기독교 토대 

위에 세워진 것 같지만 절대주권의 성경적 하나님이 정치에서 주인이 되

지 못하게 유산시켜 서구문명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신랄하게 서구 

계몽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 신학의 오류를 비판했다. 사무엘 헌팅톤은 

1993년에 이미 저서 ‘문명충돌론’에서 21세기 이슬람과 기독교적 서구의 

문명충돌이 심각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지난 24일 외신은 러시아를 괴롭히는 체첸나라의 80만 명이 샬리 에

브도의 만평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면서 교회가 수난을 당한다고 전했다. 

구라파는 결국 이슬람과격주의와 싸워야 하는 고민에 빠졌다. 프랑스 수

상은 프랑스가 이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슬람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

고 해 큰 박수를 받았다. 벨기에도 테러범 2명을 살해하면서 2등급에 해

당하는 경계령을 내렸다. 

구라파 국가 시민권자 5천명이 지금 IS으로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 이들이 귀국하면 더 큰 테러 가능성이 있어서 이들을 국외로 추방해 

시민권을 박탈하면 국제적 여론이 악화되고 국내로 들어오면 온 국민이 

공포에 휩싸이게 돼 고민이라고 한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많은 나

라들은 인권과 국가안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금주 이코노미스트 

특집이 보도했다. 

“6년 이내 인도를 기독교인 없는 나라로 만들 것” 

힌두교 단체가 2021년까지 인도를 기독교 없는 나라로 만들 것을 선언

했다고 데일리 일간지가 보도했다. 인도에서는 Dha Zagran Samiti라는 

극우단체가 다른 종교로 떠난 힌두교인들을 재개종 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 지도자 라제쉬와르 싱은 “기독교인들과 무슬림

들은 인도에 살 권리가 없다. 그들은 힌두교로 개종하거나 인도를 떠나야 

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없는 인도를 만들 것

이다. 우리의 적들이 과거에 여러 차례 힌두교를 멸절시키기 위해 시도했

지만 그 때마다 힌두교의 신 Ram, Krishna, Chnakya가 그들을 쳐부수고 

힌두교의 영광을 회복시켰다”고 말했다. 

인도 기독교인들은 모디 수상의 등장을 몹시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힌두교 원리주의 정당의 최고 지도자가 수상이 됐으니 인도의 타종

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는 열심히 인도의 경제 부흥에 정력을 쏟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틸이 수상으로 집권해 경제를 끌어올리면서 서

서히 말레이시아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었던 전철이 있다. 

미얀마 불교소식: 

서서히 커가는 금불상(?) 

미얀마 만달레이라는 구 왕도에 세계 최고의 금불상이 있다. 이 불상은 

1902년 세워졌는데, 지금도 매일 사람들이 금을 사서 불상에 붙인다. 종

이에 싸인 금은 불상에 붙일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정부가 직접 판

매한다. 그런데 남자들만 올라가서 금을 붙일 수 있다. 아래 사진은 이 불

상이 세월이 가면서 저절로 얼굴이 커진다며 비교하는 사진을 걸어놓은 

것이다. 불상은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하여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매일 

몰려들어 불공을 드린다. 

왼쪽 얼굴은 1902년, 오른쪽은 20년 후. 얼굴이 커졌다고...?  

세계에서 기부금 일등국가: 미얀마, 미국 

금년초 미얀마 언론은 미얀마가 미국과 함께 2014년도 기부금 일등국

가가 됐다고 크게 보도했다. 사실이다. 그러나 현지 학생들에게 그 기부금

이 어디로 갔느냐고 물으니 절과 정치가들의 포켓에 들어갔다고 노골적

으로 비아냥거린다. 미국의 기부금은 전 세계의 불쌍한 사람들에게로 가

지만 미얀마의 기부금은 거의 다 절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

의 공덕사상은 윤리적이 아니라 절과 중을 잘 대접하는 것이 제일 큰 공

덕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소승불교국가들이 도덕적 타락이 심각하고, 특

히 부정부패지수에 따른 국가 순위는 하위에 속한다. 캄보디아가 해마다 

175개 국가 중에 163등 혹은 164등, 미얀마도 160등 내외다. 

절에서 기부하는 사람들, 식사 위해 줄을 선 1천명의 승려들 

“불교는 관용의 종교?” 

기독교에 비판적인 많은 지식인들은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불교, 힌두

교 등 다신론 종교는 포용적 혹은 관용적이라고 주장한다. 만달레이 부근

의 불교 마을에서 20명 미만의 학생으로 시작한 신학교가 있다. 그러나 

그 불교 마을은 교회와 신학교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땅값이 싸

서 부득이 그곳에 신학교를 시작했다.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 유치원을 세

웠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환영한다. 신학교는 기술학교라고 얼버무리

면서 계속하고 있다. 이 선교사는 만달레이에서 월 임대료 15만원의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다 털어 학교를 운영한다. 보통 만달레이에서 주거비는 

적어도 50만원 이상은 필요하다. 

오침하는 유치원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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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푸는 열쇠>
3. 자세히 참고함(신4:32).

5. 더할 나위 없이 심함(시119:107).

6. 몸을 상하여 할례한 것을 자랑하는 당파(빌3:2).

9. 아라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숙영지(민33:41).

10. 신령이 몸에 접한 사람(신18:11).

12. 유대인으로 율법을 반대하고 자긍하며 도당을 모집하더니 대 헤

롯 말년에 멸했다(행5:36).

13. 에서의 아내인데 헷족속 엘론의 딸(창26:34).

15. 천 갑절(신1:11).

16. 다니엘의 세 친구 중의 한 사람인데 이교도적 명칭(단1:7).

17.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림(삼하13:28)

19. 레위지파 게르손 자손 시므이의 둘째 아들(대상23:10).

21. 거리껴서 거치적거리는 물건(레19:14).

23. 음식이나 사물에 대하여 좋고 언짢음을 느끼는 기분(딤전5:23).

24.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민족최대의 명절(출12:11).

26. 모란과의 교목, 혹은 관목의 열매. 각기병 등의 

     약재로 쓰임(사28:25).

27. 그리스도가 나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책.

30. 그 집안의 제일 윗사람(암4:1).

31. 신자를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는 교역자(엡4:11).

<세로 푸는 열쇠>
1. 이스라엘의 사사로 힘센 자. 나귀 턱뼈, 사자, 

    여자, 여우와 유관(삿13:24).

2. 예의를 차리지 못함(시31:18).

4.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사람(민35:16).

5. 바니의 자손(스10:40).

7. 요시야 왕 때의 여 선지자 훌다의 남편. 살룸의 조부(왕하22:14).

8. 웃 어른을 극히 높여 일컫는데 쓰는 제3인칭 대명사(창16:5).

11. 맞붙어서 닿음(출29:37).

13. 예수를 핍박하던 자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전도자가 됨.

14. 예루살렘 북쪽 아나돗과 게빔 사이에 있던 

     베냐민의 한 성읍(사10:31).

15. 천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출18:21).

18. 슬플 때나 너무 기쁠 때 눈에서 나오는 물.

19. 임금을 호위하던 군대의 장(창37:36).

20. 보통보다 뛰어남(시97:9).

22. 슬퍼하여 흐느껴 우는 소리(욥30:31).

24. 감람과의 유향수, 유향을 짜내는 나무(아4:14).

25. 인력으로 곡식을 찧거나 빻는데 쓰는 기구(민11:8).

28. 결혼하기를 약속함(신20:7).

29. 조심하라고 경계하여 타이름(출21:29).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십자말 ● Cross Word (66)

십자말 정답

2

1110

31 4 5

7 8 96

12

1413

3130

27 28 29

15

24 2523

26

212019 22

1716 18

삼
 

 
무

 
 

상
 

고
 

 
막

 
심

 

손
 

할
 

례
 

당
 

 
살

 
모

 
나

 
 

 
하

 
 

신
 

접
 

자
 

 
드

 
다

 

바
 

스
 

맛
 

 
촉

 
 

천
 

배
 

 

울
 

 
메

 
삭

 
 

분
 

부
 

 
눈

 

 
시

 
나

 
 

초
 

 
장

 
애

 
물

 

비
 

위
 

 
유

 
월

 
절

 
 

곡
 

 

 
대

 
회

 
향

 
 

구
 

약
 

성
 

경
 

가
 

장
 

 
목

 
사

 
 

혼
 

 
고

 

2

11
10

3
1

4
5

7
8

9
6

12

14
13

31
30

27
28

29

15

24
25

23

26

21
20

19
22

17
16

18



2015년 1월 31일 토요일 15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교육 / 생활

요셉의 광야학교에 있는 세 번째 교실은 감옥이었습

니다. 창39:20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

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토록 강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 피흘리

기까지 싸운 결과가 감옥이었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누

명을 뒤집어 쓴 채 그는 감옥생활을 하게 됩니다. 멋진 

꿈과는 전혀 반대되는 갈수록 험한 산골짜기였습니다. 

억울하게도, 억울하게도 2년이란 세월을 감옥에 갖혀서 

젊음을 소비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유효

한 길은 바로 이 감옥이었음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특

수감옥에서 정치인들이 갇혀있는 그곳에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대신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

을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눈치 챌 수 없는 사건이었

습니다. 

Curriculum - 잊어버림, 기다림

이 교실에서는 철저하게 잊어버림(forgotten)을 당

하였습니다. 배신감을 느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창 

40:23 “술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꿈을 해석해주는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

고 요셉의 부탁은 철저하게 잊어버림을 받았습니다. 거

기에서 느껴보는 좌절의 맛을 요셉은 맛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커리큘럼은 기다림(Waiting)입니다. 감옥

에서의 3년은 다른 어느 때와 달리 길었을 것입니다(창

40:14, 15).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

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

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

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사

30:18). 기나긴 세월을 기다리는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기다림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음을 

철저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들에게 있어서 배신감은 아주 흔한 것입니다. 하

지도 않은 말들을 애매할 때 가장 만만한 사모에게 뒤

집어 싸우고 교회를 나가 버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

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불리한 일들이 생기기라도 

하면 제일 만만한 사모에게 넘기는 경우 사모들은 열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달려가서 따지기라도 하면 사모가 

그런다고 당장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 

목사님이 사모의 사정을 이해하고 덮어주면 그래도 다

행이지만 오히려 당신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고 열을 내

는 남편이라면 사모는 갈 곳이 없어집니다.

사모는 평소에는 성도였다가도 어느 상황이 되면 애

매한 존재가 되는 것이므로 사모들은 힘들다고 합니

다. 

 
Test, Train

요셉은 이 교실에서는 기다림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

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

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이 됩니다. 신나게 꾸던 꿈조차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희망도 기대감도 가질 수 없는 곳이 바

로 감옥입니다. 인생들에게 있어서 감옥살이는 가장 밑

바닥의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색옷 대신 죄수의 

옷을 입어야 했던 요셉의 모습은 어느 누가 보아도 꿈

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How to Serve - 섬김, 신용(faithfulness) 

(창40:8)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

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

르소서” (창41:25-36)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

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

이심이니이다”

요셉은 감옥에서 섬김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많은 죄

수들을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형들에게는 오히려 꿈쟁이라는 핀잔을 받았던 꿈꾸

는 재주를 감옥에서는 남을 섬길 수 있는 은사로 바뀌었

습니다. 그는 성실한 자세로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섬기

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는 죄수들

에게 꿈 해석은 매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은사였

습니다. 기쁨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었고 보람을 느끼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 간수로부

터 인정을 받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먼 훗날 나라를 다스리는데 절대 필요한 섬김의 도를 

철저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창41:12,13)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

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

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

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Diploma - Glorify God by our Humility

요셉은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겸손은 사

역자들에게 절대 필요한 ID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는 

자라도 교만한 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

님은 요셉을 겸손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는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는 총리대신이 됩니다. (창41:16)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

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사모의 자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가

장 겸손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교만하려 해도 

교만할 수 없는 자리가 사모의 자리입니다. 조금만 교

만할라치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터져서 납작하게 엎

드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기에 사모의 자리는 아름

답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자리입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10. 사모의 행복 가꾸기-
사모의 비전 가꾸기(4)

Class 3-Prison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잃어버림과 기다림 당하고 섬김과 신실함으로 훈련

사모의 자리는 가장 겸손할 수 있는 행복한 자리

www.chpress.net

     

매일가정예배 

바울은 두 종류의 근심을 비교함으로서 하나님

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어떻게  따르게 합니까? 첫

째,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10)인 경건한 슬픔은 

신자의 여정에 항상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 근심

으로 신자는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아 성숙한 사람

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익이 생깁니까? 

1)하나님에 대한 간절성 곧, 진지한 마음 2)변증 

곧, 자신을 깨끗이 하려고 노력함 3)분함 곧, 의분

(indignation) 4)두려움 곧, 영적 경각심(alarm) 5)

사모함 곧, 인내로 갈망함(longing) 6)사모 곧, 관심

집중(concern) 7)열심 곧, 의가 나타나기를 진지하

게 기다림(readiness to see the justice done)이 생

깁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

것은 불신앙으로 시작해 사망으로 마칩니다. 감사

치 않는 마음과 태도와 말은 경건생활에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

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마침내 생명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종류의 근심(고후7:2-16)찬420장월

바울이 본 새 언약의 영광에 참예함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첫째, 모세가 본 영광은 바로 그리

스도이십니다. 그는 영광의 실체이기 때문입니

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그 영광을 수건 없

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십

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둘째, 성령은 자유의 영

이십니다. 주가 영이란 말은 승천하신 주님이 높

으신 신분으로 성령 안에서 일하시는 사실을 가

리킵니다. 세상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모두 주님

의 역사입니다. 그는 주님을 증거하러 오신 보혜

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진

정한 자유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자유 곧, 

영적 해방을 가리킵니다. 셋째, 영광에서 영광으

로 나가게 하십니다. 죄에서 죄로, 사망에서 사망

으로 떨어지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믿음

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주님을 깊이 알

아가는 것이 신자의 소원이 돼야합니다.

성령의 자유(고후3:12-18)찬175장화

새 언약의 탁월함을 주장하는 사도는 하나님께

로 오는 만족을 누리기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첫

째, 율법과 복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함으로 

비교적 우월성이 아니라 복음의 원천적 본성을 말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모세, 아론 여호수아

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를 그림자와 실체로 비교

한 것처럼 복음이 없는 옛 언약은 더 이상 생명 없

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신자의 만족이 어

디서 오느냐에 관한 근원적 문제로 나아가게 합

니다. 둘째, “자기냐, 하나님이냐?”라는 문제는 에

덴동산에서부터 벌써 일어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은 떴으나 자기에게서 

나온 분별력은 사망을 가져왔고 생명나무의 실체

이신 그리스도를 먹은 신자의 분별력은 하나님에

게서 왔기에 참 만족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족

케 한 것만이 신자를 만족시킵니다. “...우리의 만

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 만족으

로 충만합시다.

만족(고후3:5)찬257장수

정상적인 신자의 삶의 실마리는 성령과 육체

의 선택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성령을 따르면 생

명의 열매를 맛보나 육체를 따르면 사망을 맛봅

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선택입니다. 그리스도

를 알기 전 우리는 그냥 있어도 육체의 부패성을 

따르는데 익숙하여 항상 사망의 열매인 음행, 더

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

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

함, 방탕함(15가지) 등을 나타냈습니다. 둘째, 그

러나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을 따를 때 사랑, 희

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를 맺도록 돼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속의 육체의 

소욕이 강할 때 그 열매를 맺는 것이 경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령을 따

라 행함이 우리가 집중할 일이라고 합니다. 성령

을 따라 가기만하면 육체의 열매는 자연히 사라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약속된 영광

스러운 경험입니다. 

성령(갈5:16)찬180장목

그리스도인의 영적생활은 자기를 살피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8). 첫째, 인간의 부패성

(정욕 혹은, 탐욕)은 언제나 성령의 소욕을 대적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씨를 심는 것으로 비유했

습니다. 육체를 심으면 사망, 성령을 심으면 영생

(영생의 풍성함)을 반드시 얻습니다. 성령을 따르

기만 하면 어떠하든지 반드시 영생의 열매를 경

험하게 하십니다. 둘째, 자기의 일을 살펴야 합니

다(4). 율법과 믿음의 첨예한 교훈을 강하게 주장

한 바울 복음은 신자의 실제 삶에서 환경이나 다

른 조건보다 그 자신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

아, 자기, 육신, 육체로 표현된 죄악의 부패성(살

크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

서 바울은 범죄의 일을 보면 자신을 돌아보며 자

기 일을 살펴 스스로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청교

도들의 경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초점을 맞

추었기에 영적 승리를 잘 알았습니다. 나의 갈 길

은 자아부인에 집중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금 자기 일을 살피라(갈6:11-18)찬213장

율법을 초등학교 교사로 비유한 것은 율법과 복

음의 관계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율

법과 복음은 구약과 신약,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해 

그 불연속성을 설명합니다. 이 말은 구약의 율법으

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

받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죄를 처리할 뿐 아니라 율법의 요

구인 의, 인, 신을 완성하는 독특성을 가집니다. 둘

째, 고등교사가 아니라 초등교사로 비유한 것은 율

법을 통할 때 복음으로 쉽게 나가는 사실을 그림 

그리듯 잘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전적 무력함을 인정

해 자기 노력의 불가능성을 알고 항복하게 되며 오

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합

니다. 성령은 초등교사의 자상한 가르침처럼 우리

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십니다. 오직 믿음, 오

직 은혜, 오직 성령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십니다. 

율법(갈3:24)찬235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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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에 있는 시라큐스한인교

회(담임 지용주 목사) 유스그룹 4

명이 지난 18일 개최된 마틴루터 

킹 목사 추모행사에서 Martin 

Luther King Jr. Youth Unsung 

Heroes Award를 수상했다.

시라큐스 대학 캐리어돔에서 열

린 행사에서 이은서, 유동걸, 유성

민, 우태희 등 4명은 시라큐스한

인교회가 운영하는 난민 어린이

들을 위한 "로다이 서머캠프"(Lodi 

Summer Camp)에서 자원봉사자 

활동으로 이 상을 받게 됐다. 

담임 지용주 목사는 “2007년 시

라큐스로 온 몇 명의 난민들을 만

나게 된 것을 계기로 ‘Boaz 

Project’라는 이름으로 난민 사역

을 시작하게 됐다”며,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로 와서 보아스를 

통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마침

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

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그 

말씀처럼(룻2:12,14),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왔지만 희

망을 잃고 또 다른 소외된 존재로 

살아가는 난민들에게 복음을 통

해 진정한 피난처(Refuge)와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

는 보아스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역“이라고 설명했다. 

봄과 가을에 각각 10주 동안 일

주일에 하루씩 교회에서 컴퓨터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

이 이곳에서의 안정된 삶을 이루

어갈 수 있는 기술을 갖추도록 돕

고 있다. 

지금까지 이 난민 사역을 통해 

부탄, 23개국에서 온 700여명의 

난민들이 교회와 연결이 됐다(부

탄, 브루나이, 부룬디, 중국, 콩고, 

온두라스, 이라크, 라이베리아, 모

잠비크, 미얀마, 네팔, 니제르, 북

한, 팔라우, 푸에르토리코, 르완다,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탄

자니아, 타일랜드, 터키, 베트남). 

이번에 상을 받게 된 4명의 학

생들이 섬겼던 로다이 서머캠프

는 이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

다. 매년 6월말부터 7월 초까지 5

일간 시라큐스의 난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로다이 스트리트에서 

약 50여 명의 교사와 보조교사, 스

태프  등이 어린이들과 캠프를 한

다.

지 목사는 “많은 난민 어린이들

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소

외되며,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며, “이 사

역을 통해 어린이들, 학생들이 어

려서부터 진정한 신앙 안에서 자

라감으로써 참 희망과 사랑을 경

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

했다.

이 캠프는 지난 2010년 시작한 

이후 해마다 100-120여명의 어린

이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그 중의 

80-90명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지용주 목사의 목회비전에 따라 

차세대들을 키우며 복음전도에 

앞장서고 있는 동 교회는 또 선교

사 자녀들을 위한 “여수룬 기독학

교”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7년전 이 사역을 시작한지 얼

마 되지 않아 우리 교회는 일반인 

부문에서 Marin Luther King Jr. 

Unsung Heroes Award를 받았었

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을 통

해 다시 한번 다음 세대인 유스 부

문에서 이상을 수상하게 됐습니

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나아갈 

유스들을 통해 이 상을 다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교회와 하

나님의 일과 그분의 일꾼들을 축

복해주셨고(신 14:29)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사32:8). 이 상을 

통해 우리의 유스들이 앞으로도 

믿는 자로서의 복음 전도와 사회

적 책임을 다하는 리더들이 되기

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 상을 수상한 수상자 한

명 한명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우 태 희 ( L i v i n g  W o r d 
Academy, 10학년)

작 년 

여름 우

리 시라

큐 스 한

인 교 회

에서 하

는 Lodi 

Summer 

Camp에 

참 여 했

습니다. 이 캠프는 미국으로 온 

난민 어린이들에게 5일 동안 하

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경학교

입니다. 찬양과 율동, 성경공부, 

미술활동, 게임 등을 통하여 복음

을 전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아

이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Homeroom teacher로 섬겼던 

5일 간의 캠프를 마치고 아이들

이 집으로 간 후 캠프에 참석했던 

흑인 여자 어린이와 그녀의 어린 

3명의 남동생들을 보았습니다. 기

쁨이 가득한 웃음과 함께 동생들

을 챙겨주는 모습이 참 대견스러

웠고 행복해보였습니다. 남자아

이들 중 큰 형은 나이에 비해 덩

치가 크고 잘 웃는 아이였고, 막

내는 자주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말 안듣는 개구장이였습니다.

나는 집이 가깝다며 데려다 달

라고 하는 그 아이들을 형과 함께 

목마를 태우고 손을 잡아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캠프의 마지

막 행사까지 끝난 후여서 많이 피

곤했지만, 어깨도 아프고 많이 더

워 불평이 나올 법도 했지만, 아

이들의 웃음과 신난 모습은 마음

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돌아오면

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뜨거

운 여름의 맑은 하늘을 보며 가슴 

또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

다. 크게 한 것이 없는데도 마음

이 뿌듯했고, 정말 내년에도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졌습

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주관

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교회 공동

체의 작은 일원으로서 이러한 섬

김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지용주 

목사님, 배수향 사모님께, 그리고 

함께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Martin Luther King Jr. 

Unsung Heroes Award를 받아야 

마땅했던 많은 분들이 계심에 불

구하고 상을 받은 저는 이 상이 

제게는 너무나 과분한 상인 것을 

알기에 앞으로도 더욱 더 하나님

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

하는 충실한 주님의 종이 되겠습

니다.

 
유동걸((Faye t tev i l l e - 

Manlius High School, 9학년) 
이 상

은 하나

님의 크

리 스 마

스 선물

이 었 습

니 다 . 

솔직히, 

내가 무

엇을 얼

마나 열심히 해서 이 상을 받았는

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래

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즐거

운 마음으로 함께 한 것을 기뻐하

셨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

을 받기 몇주 전에 했던 작은 결

심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주일예배와 교제에 

집중할 수 없도록 일정이 짜여진 

외부 활동을 이제는 그만하기로 

부모님과 결정했던 일이 있었습

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감

사하는 마음으로 New York 

Bible Conference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01/08-

01/10). 이 컨퍼런스는 저희 교회

에서 주관하는 컨퍼런스로 업스

테이트 뉴욕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컨퍼런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예수

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도 별로 없음

에도 불구하고 이 상을 주시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모든 일들을 보게 하셨습

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별한 내 

목표대로 살기보다는 무엇을 하

든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해

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해주셨

습니다.

이은서(Eagle Hill Middle 
School 7학년)

이 상

을 받게 

해 주 신 

하 나 님

께 정말

로 감사

드 립 니

다. 해마

다 우리 

교 회 에

서 하고 있는 난민 어린이들을 위

한 로다이 캠프의 스탭으로 참석

했던 것을 통해 이 상을 받게 되

었는데, 이 캠프에서 우리는 Bible 

class, Art class, Game class 등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들은 단순한 활

동이 아닙니다. 이 활동들을 통해 

난민 어린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한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 많은 친구들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 어린이들이 정

말로 작은 것에도 많이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도와

주려고 참석했지만 오히려 내가 

그 친구들을 통해 더 많이 배웠다

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기

쁘고 즐거운 기억들로 가득했습

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어떻게 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신 하나

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Lodi 

Summer Camp도 기쁨으로 기대

해봅니다.

 
Alex Yoo(Jamesvil le-

Dewitt Middle School, 7학년)
우 리 

교 회 를 

통해 만

나게 된 

L o d i 

Summer 

Camp에

서의 경

험 들 은 

정 말 로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캠프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

었고, 캠프에서 만났던 어린이들

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

습니다. 나는 선생님으로 그 자리

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가르쳐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캠프를 통해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

는 것이었습니다. 이 캠프를 하면

서 교사로서 나는 다른 선생님들

과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위

해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활동들

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어린이

들은 단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누

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

로 하려는 어린이들이 있었습니

다. 그들을 보면서 ‘정말 이 아이

들은 고집스럽고 제멋대로구나. 

내 말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이 

많은 것들을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자마자 내 마음 속

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

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

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

해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

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

니다. 그리고 이를 깨닫고 난 후

에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

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

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

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

누어줄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11 말씀과 시편 32:8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

서 나의 진정한 Unsung Hero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Lodi Summer Camp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

고 시라큐스한인교회 지용주 목

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난민 어린이 대상“로다이서머캠프”자원봉사로

“괴분한 상, 더 하나님께 헌신 다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겠다”

“난민아이들 통해 더 배워” 

“하나님의 마음 알게 됐다”

시라큐스한인교회 유스 4명 마틴루터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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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생명나무

레위기의 산을
정복하라사닥다리 예배자


